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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서 론

1.연구 목적

조운(1900~?)은 우리말의 자연스런 발화에 정형의 율격을 녹여 평이한 일상어로

작품을 쓴 시인이다.그는 생활주변에서 볼 수 있고 생활 속에 일어나는 일을 일기

쓰듯 시조로 썼으며,시조의 고전적 형식을 재구성하여 현대적 감각에 어울리도록

하였다.

그는 1921년 『동아일보』에 자유시「불살라주오」와 1924년 『조선문단』2호에

자유시 「초승달이 재 넘을 때」,「나의 사람」,「울기만 했어요」등 3편을 발표

하면서 문단 활동을 시작하였다.그리고 1947년 『조운 시조집』이 간행되었다.이

렇듯 자유시로 시작한 그가 시조를 쓰고자 한 것은 민족 문학운동의 일환인 시조

부흥운동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그의 개성과 체질이 시조에 어울리는 것1)

을 깨달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주지하다시피 시조는 고려 말엽에 형식이 완성되어 지금까지 창작되어 온 우리민

족 고유의 정형시이다.조선후기에는 음악에 얹어 향유되었으며,개화기의 정치,경

제,문화 등이 새롭게 변화하는 과정에서 ‘노래로 부르는 詩'에서 ‘읽는 시'로 변하

였다.이것은 근대로 이행하는 데에 따른 변화에 문학적인 측면이 요구되었기 때문

이다.이러한 요구의 연속선상에서 1920년대 중반,프로문학의 성행과 서구문예의

무조건적 수용은 ‘조선심'을 회복하자는 국민문학파를 결성하는 계기가 되었다.이

어 육당 최남선이 주체가 되어 가람 이병기,노산 이은상 등과 함께 민족문학의 정

체성을 찾고자 ‘시조부흥운동'이 일어났다.

특히 이병기는 주제와 소재의 범위를 넓히고 실생활에서 얻어진 진솔한 감정을

담은 시로서의 시조를 창작하자는 ‘시조혁신론'2)을 가지고 현대시조로 나아가는 길

1)조창환,「조운론」,『인문논총 제1집』,아주대학교,1990,70쪽.

2)이병기가 동아일보(1932.1.23~2.4)에 연재하였던 '시조 혁신론'은 다음과 같다 1.실생활에서 얻어
진 진솔한 감정을 표현하자.2.현대인의 생활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하기 위해 주제와 소재의 범위

를 확장하자.3.고시조의 상투어나 한문투를 지양하고 작가 자신의 개성어로 쓰되 시대에 맞게 외

래어도 수용하자.4.생동감 있는 가락이 있게 쓰자.5.복잡한 생활상을 표현하기 위해 연작을 쓰

자.6.내용과 형식이 유기적으로 잘 조화되도록 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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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모색하였다.이무렵 조운도 시조혁신의 주축이 되어 이병기 등의 방법을 수용하

며 더 나아가 자신만의 현대성을 구축하였다.

그는 「병인년과 시조」(『조선문단』,1927.2)에서 시조가 한시에서 나왔다고

하는 발상을 통렬히 반박하며 시조의 독자성을 주장했고,시조가 과거의 형식이기

때문에 현대인의 사고나 특별한 정감을 나타내기에 부적합하다는 편견을 시정하고

자 하였다.

이와 같이 그는 전통적인 시조를 이어가면서도 현대성을 겸비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적 실험을 했으며,고시조에서는 보기 힘든 소재를 선택하여 현대적 감각에 어

울리도록 표현함으로써 누구보다 크게 현대시조로 나아가는 데에 공헌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조운에 대한 연구는 그의 업적에 비해 많이 미흡하다.월북문인 해금 조치

이후에 보다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졌다고는 하지만,조운 연구가 생애와 작품 형식

에만 치중되어 있고 심도 있는 내용 분석에는 미흡한 면이 없지 않다.이에 본고는

작품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하겠으며 그의 현대시조로의 접근방식을 밝히는 것을 목

적으로 기존 시조와의 변별점을 찾고 미적 특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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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구사 검토

조운3)은 월북 작가이다.그리고 문단에서 많은 활동을 하지 않았으므로4)해금 전

그의 시조에 대한 평가는 월평과 평설이 대부분이었다.1988년 납 ·월북 문인해금

조치 이후 3년간은 그동안 이념상의 문제로 억제되었던 그에 대한 연구가 많이 발

표되었고5)그 후에도 조운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지금까지 논의된 조운의

선행 연구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생애와 행적에 대한 연구,작품에 대한 평가,시조

형태론 및 특성에 대한 연구 등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조운의 생애와 행적을 중심으로 한 연구이다.

한춘섭이 세 차례에 걸쳐 연대기적 고찰로 소개하였다.기존에 잘못 알려진 조운

의 출생연대와 학력을 수정하였으며 조운의 본명과 월북 이전의 생애 및 가족관계,

3)조운(본명은 曺柱鉉,字는 重彬,호는 靜注郞,畸丁(혹은 白丁),雲은 아호로 1940년에 본명으로 개

명)은 1900년 전남 영광에서 출생했다.4세에 아버지가 돌아가심으로 어려운 생활 속에서 목포 상업

학교를 졸업한다.3.1운동 가담으로 일경에 쫓겨 만주로 피신하였고 이때 서해 최학송을 만나 친분

을 쌓는다.이후 조운의 누이동생과 최학송이 결혼을 하므로 처남 매제 관계가 된다.고향으로 내려

온 조운은 영광학원 국어교사로 지내면서 『자유예원』이라는 문예지를 발간하고 『추인회』라는

시조동인회도 창립한다.또한 국민문학파의 일원으로 민족문학을 주장하였다.그리고 각종 문화운동

(항일민족 자각 운동)을 주도하다 영광체육단 사건(1937.9.19.탄압을 위한 일대 검거로 일경의 조

작)에 연루되어 투옥되었다.소설가 박화성을 발굴하였으며 가람 이병기와는 사제지간 관계로 깊은

교분을 쌓는다.1947년 가족과 함께 서울로 올라온 그는 동국대에서 시조사와 시론사에 대해 강의

하였고,조선문학가 동맹의 중앙집행위원이 된 조운은 1948년 가족과 함께 월북한다.

4)"이젯것 얼굴이 넓지 못한 나는 선배의 한 사람인 조운씨의 얼굴도 본일이 없으며 다만 조운이라

는 이가 조선의 신문학 초창기부터 이름이 있어온 이로 문단적으로 퍽 야망도 없는 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윤곤강,「시와 진실」,한누리미디어,1996,181쪽.

5)이을호,「주위에 사람 구름처럼 모이게 하던 '長者'-조운씨와 나」,『예향』,광주,광주일보사,

1988.

박홍원,「정선되고 다듬어져 정감있게 울리는 시어들-그의 시조에 나타난 문학성」,『예향』,광

주,광주일보사,1988.

김춘섭,「조운의 시세계 (금호문화)-영광땅의 조운」,『예향』,광주일보사,1988.

조창환,「휴머니스트의 초상-조운론」,『현대문학』,1989.

박홍원,「전남 현대문학의 선구자 조운」,『전남문학』,1989.

한춘섭,「조운 시인론」,『시조생활』,1989.

정규팔,「조운과 시조생활」,『향맥』,1989.

임종찬,「조운시조와 민족정신」,『인문논총』,부산대학교,1989.

김상선,「조운론」,함동선 회갑논총』,1990.

문무학,「조운 연구」,『대구어문논총 7』,우리말글학회,1989.

문무학,「찾아낸 조운 시인의 면모」,『시조생활』,시조생활사,1990.

민두기,「두보와 조운과」,『한길문학』,1990.

정종,「시조시인 조운의 세계와 그 인간」,『시조생활』,시조생활사,1990.

김기현,「조운의 생애와 문학-전기 및 서지의 복원을 위하여」,한국시조학회,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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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평가 등을 하였고 북한에서의 행적도 일부 소개하였다.또한 그가 자유시보다

먼저 시조를 지었음을 작품6)을 제시하며 반박하였다.7)

임선묵은 1920년대 잡지와 신문에 실린 글을 근거로 조운의 외모와 교우 및 그의

성품을 소개했다.8)

문무학은 조운의 전기에 관한 異見이 많은 것을 일치시키기 위해 현지조사를 하

여 출생년도,출생지,데뷔작품,학력 등을 확인하여 상세히 기록하였으며 자유시,

시조,산문을 나누어 연보를 만들고 작품을 분석,정리하였다.작품 분석에 있어서는

미흡한 점이 있지만 연구에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좋은 자료이다.9)

김기현은 조운의 傳記的 사실과 書誌의 복원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

았다.그러므로 조운의 생애와 문학을 성장,방랑기,창작의 연대기로 나누고 변신,

월북기로 나누어 연구하였다.또한 남은 문제로 전기적 연구와 서지적 면에서의 발

굴,학구적 면모에 대한 새로운 조명이 요구되며 보다 높은 수준의 고찰이 절실한

남은 문제라고 하였다.10)

곽동훈은 조운에 대한 선행연구 소개와 조운이 나눈 6부 작품을 차례대로 1부는

순정의 시인,2부와 4~5부는 사람에 대한 인정,3부와 4부의 일부는 충정에 해당하

는 작품임을 설명하고 조운은 넓고 깊은 순정과 인정의 마음자락을 지닌 충정의 시

인이라고 하며 인간적인 면을 조명하였다.11)

정양은 역사적인 관점에서 조운시조를 고찰하였다.식민지시대부터 해방공간에 이

르기까지 조운의 역사관을 알아보고,월북의 필연성에 대해 점검하였으며 월북 후

그의 서민적 리얼리티와 그의 꿈이 실현되었는가에 대해 의문점을 던진다.12)

둘째,조운 당대의 작품에 대한 평가이다.

조운은 1921년 『동아일보』 독자문단에 자유시「불살라주오」를 시작으로 1924

년 『조선문단』2호에 자유시 3편13)을 『조선문단』3호에 3편14),4호에 3편15),5호

6)「습작」 1918년 ,「그림」 1923년.(현대 조선문학 선집,북조선 작가 동맹편 2권,1957,224~239

쪽)

7)한춘섭,「雲 ·曺柱鉉 詩人論 」,『시조문학』,시조문학사,1977.여름,67~85쪽.

,「찾아낸 조운 시인의 면모」,『시조문학』,시조문학사,1990.봄,161~175쪽.

「조운 시조시의 우수성」,『시조생활』,시조생활사,1991.여름,204~211쪽.

8)임선묵,「曺柱鉉과 조운시조집」,『근대시조집의 양상』,단대출판부,1983,100~120쪽.

9)문무학,「조운연구」,『대구어문논총 7』,1989,75~112쪽.

10)김기현,「曺雲의 生涯와 文學」,『시조학논총 제6집』,한국시조학회,1990,85~112쪽.

11)곽동훈,「조운시조연구」,『배달말 16』,1991,111~144쪽.

12)정 양,「조운의 시조와 역사인식」,『한국언어문학 47집』,한국언어문학회,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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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4편16),6호에 3편17)을 발표하였다.1921년부터 1927년까지는 총 43편의 자유시가

발표되었다.초기 자유시에 대한 평으로 김억은『조선문단』5호에 실린「한줄의 소

리나마」를 두고 “이 작자에게서 좀더 노력을 빌으면 아름다운 정서의 노래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고요한 봄날 밤에 흘러내리는 시냇물소리를 어스럿한 달빛 아래서

듣는 듯한 감이 있음에 따라 물소리는 너무도 단조하고 달빛은 너무도 어스럿합니

다”라고 하며 “좀더 심원하고도 깊이 있는 암시와 강력이 있었으면 하는 것이 「생

의 찌겅이」「눈물과 비」「웨 그대지도」에 대한 희망입니다.어찌했든지 많은

기대가 있음을 기뻐합니다”18)라고 했다.또한『조선문단』7호(1925년 4월)에서『조

선문단』6호에 발표한「춘야의 곡」에 대해서는 “암시에 가난한 시작으로 좀 더 무

엇이 있었으면 합니다.그리고「아츰예배」에서는 純實한 맛은 보이나 둘째 스탄자

에 나타난 것이 재미없습니다.「그이의 춤속에」의 한편이 비록 옅은 것이나마 그

중에 제일인 줄 압니다”19)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시조는 1925년『조선문단』8호에 「법성포 12경」을 시작으로 「초하금」『동

아일보』(1925.5.16),「한강소경」『시대일보』(1925.6.30),「못비에 집생각이

난다」『동아일보』(1925.7.20),「금일」『동아일보』(1925.9.4),「영호청조」

『조선문단』12호 (1925.10)등 1921년에서 1927년까지 16편을 발표하였다.초기

시조에 대한 평론으로,가람 이병기는「한강소경」이라는 작품을 보고 “이것은 곧

그림이다.사생(寫生)이다.고시조에서는 이런 예를 얻어 보기가 어렵다.작자는 이

것을 그리기 위하여 첫새벽에 한강까지 나아가 보았다 한다”20)고 하며 칭찬을 아끼

지 않았다.

이상의 평으로 보아 자유시는 아직 미숙한 단계를 벗어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고

시조에서는 많은 가능성이 있음을 짐작케 한다.

해방 후 조운시조집이 발간된 후 작품에 대한 평으로는 윤곤강의 평론이 있는데,

조운의 작품 중「선죽교」,「만월대」,「구룡폭포」,「석류」등에 대한 작품 평을

13)「초승달이 재넘을 때」,「나의 사람」,「울기만 했어요」.『조선문단』,1924.11

14)「웃는 채로」,「산에 가면」,「입추」 『조선문단』,1924.12

15)「고독」,「나의 별」,「이 몸은」 『조선문단』,1925.1

16)「한줄의 소리나마」,「생의 찌껑이」,「눈물과 비」,「왜 그다지도」 『조선문단』,1925.2

17)「춘야의 곡」,「아침예배」,「그이의 꿈속에」 『조선문단』,1925.3

18)김 억,「시단산책-2월 시평」,『 조선문단』,1925.3.

19) ,「3월시평」,『조선문단』,1925.4.

20)이병기,「 시조란 무엇인고」,『동아일보』,동아일보사,192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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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특히「구룡폭포」에 대해서는 “시인의 심령 속에 어리고 서린 오랜 시간의

혈관을 거쳐서 비로소 맺어진 열매의 결실”이라 하였고,「석류」에 대해서는 “시

도 여기까지 이르면 신도 시 앞에 나아와 묵언의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 없을

것”21)이라는 극찬을 하였다.

셋째는 조운 시조형태론 및 특성에 대한 연구이다.

조남령은 조운이 설정한 정조법과 변체를 도표로 그려 조운이 변체를 제시하므로

시조의 문학적 탄력성을 인정하였음을 보여주었다.또한 조운의 12구율은 현대시조

의 12음보율적 특성으로 조운의 창조적인 실험정신을 확인시켜주었다.22)고 하였다.

조창환은 조운 시조형태론에 관한 개괄적 설명을 하며 조운의 시조형태론이 음수율

적 체계아래에서는 한층 정치한 논리인 것으로 생각된다며 시조의 자유로운 형태미

를 재구성하여 현대시조의 양식적 진폭을 넓혔다는 점에 의의를 지닌다고 하였다.23)

또한 조운시조의 형식실험을 다른 시각으로 본 연구자로 임선묵이 있다.그는 조

운의 인간성과 교우관계 등을 소개하고 나서 시조의 자유로운 분행과 율격처리를

시조의 정체성을 해치는 것으로 설명했는데24),이는 현대시조의 미적 특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데서 오는 판단이라 하겠다.

여동구도 조운의 생애를 짤막하게 소개하고 작품구조에 대해 설명하면서 다양한

음수율은 현대화에 기여했다고 하였고,현대적 표기의 기사형식에 대해선 의문을 제

기하지만 생활시조의 장을 열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하였다.25)

류제하는 조운시조가 형식의 다양한 시도와 내용의 시각적 새로움으로 인해 현대

시조로 설 수 있는 밑받침이 되었다고 평하였다.26)

정수자는 조운 시조의 율격 변용과 분행의 시각화를 상세하게 분석하여 기술하였

으며,일상의 형상화가 현대시조의 미적 요인이 되었다고 보고 미적 특질을 밝히고

자 하였다.또한 단시조의 응축미와 장형시조의 확장미를 살피는데 주력하였다.27)

21)윤곤강,「창조의 동기와 표현-조운 시조을 중심으로 하여」,『시와 진실』,한누리미디어,1996.

22)조남령,「현대시조론」,『문장 제2권 10호』,문장사,1940.

23)조창환,초기시조 율격론의 형성과 전개,인문논총 7집,아주대학교,1997.

,조운론,인문논총 1집,아주대학교,1990.

24)임선묵,앞의 논문

25)여동구,「조운시조연구」,『청람어문학 1』,청람어문학회,1993,89~111쪽.

26)류제하,「다양한 시도가 주는 현대성,조운시조집이 갖는 의미」,『시조문학』,1980.봄호,96~107

쪽.

27)정수자,「조운시조의 미적특질 연구」,아주대학교 석사논문,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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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경은 조운 시조를 두 편의 논문에서 발표하였는데 첫 번째 논문에서는 조운

시조의 현대성을 율격의 변용과 시적 대상의 형상화 방식에서 찾고자 했다.또한 두

번째 박사논문에서는 가람과 조운 시조의 구조적 특징과 내용이 현대시조에 끼친

영향과 문학사에 남긴 성과를 살폈다.28)

우은숙은 조운과 이호우 시조에 나타난 공간구조와 현실인식의 양상을 비교 고찰

하였는데 조운시조의 공간구조를 닫힘과 열림,상승과 하강의 공간으로 이해하고 현

실인식의 양상을 자아인식과 현실인식의 영역으로 설명했다.29)

김주석은 조운시조에 나타난 시어와 이미저리,미학의 문학적 특징과 내용,형식

의 분석으로 기법을 살피고 의식 및 정신세계 등을 고찰하였다.또한 북한에서의 작

품 활동을 살펴본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30)

우은진은 조운 시조를 잘 짜여 진 구조물과 같은 텍스트로 보고 이 텍스트인 시

조를 3장 구조,의미 구조 유형,담화 형식에 따라 나누어 텍스트성을 밝히고자 하

였다.31)

이처럼 조운의 연구는 첫째 생애와 행적을 중심으로 한 연구,둘째 조운 당대의

작품에 대한 평가,셋째 시조 형태론 및 특성에 대한 연구로 정리해 볼 수 있다.

28)조윤경,「조운시조의 현대성 연구」,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가람과 조운 시조의 현대적 변용 양상 연구」,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07.

29)우은숙,「현대시조의 공간구조와 현실인식 연구-조운과 이호우를 중심으로」,경희대학교 석사학

위논문,2003.

30)김주석,「조운시조연구」,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4.

31)우은진,「조운시조의 텍스트성 연구」,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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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연구 범위 및 방법

지금까지의 조운 시조에 대한 선행연구는 1947년에 발간된 『조운 시조집』에 대

부분 집중되어 있다.이에 본고에서는 1947년에 발간된『조운 시조집』을 기본 자

료로 삼고,2000년에 복간된 『조운 시조집』에 실린 미수록 작품 또한 연구범위에

넣기로 한다.더불어 적은 수의 작품이지만,현재 알려진 북한에서 쓴 그의 작품도

포함시킬 것이다.

조운 시조의 가장 특징적인 것은 현대성으로 내용과 형식면에서 잘 드러나고 있

다.우선 소재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매화,난초를 제외하고는 고시조에서는 볼 수

없는 ‘꽃'인 채송화,도라지꽃,오랑캐꽃,무꽃,옥잠화 같은 서민적인 꽃을 소재로

하고 있다.그리고 ‘인물'을 소재로 삼았는데 어머니,아내,딸,친구 등이 그것이다.

또한 ‘상치쌈'과 같은 소재는 특히 기존의 시조에서 볼 수 없는 서민적인 소재이다.

소재는 주제를 표현하는 중요한 재료이다.작가는 의식적,반복적으로 주요소재를

찾고 작가의 핵심 의식을 담기 때문이다.그러므로 조운 시조에 있어 소재적 측면을

통해 특징을 살펴보는 것은 필요하다.관념적이고 유가적인 고시조와는 다른,조운

의 서민적이고 일상적인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다음으로 표현기법에 나타난 특징

을 연구하여 고도의 현대적 정서를 담기 위해 조운이 시도한 여러 가지 방법에 대

해 분석하겠다.

II장에서는 소재를 자연물,인물,장소 등으로 나누었다.먼저,‘꽃'과 ‘새'등의 자

연물을 대상으로 큰 뜻을 담아 형상화 시킨 작품을 분석하여,일상어로 평이하게 표

현한 시조와 서민적 소재의 시조가 갖는 현대적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다.둘째,가

족과 친구를 대상으로 한 작품을 통해 인간에 대한 따뜻한 마음을 늘 간직했던 그

의 휴머니티에 대해 살펴보겠다.세 번째는 유적지를 다니며 쓴 기행시조를 통해 과

거의 역사를 회고조가 아닌 오늘의 역사적 의미로 되살리는 그의 역사관에 대해서

도 살펴보도록 하겠다.

다음 III장에서는 형식적 측면에서 조운시조를 살펴보면 율격의 다양화와 다양한

시줄나누기를 볼 수 있다.정형시에서의 율격은 꼭 필요한 조건이다.율격이란 고저,

장단,강약의 규칙적 반복32)으로 시조의 율격을 말할 때는 흔히 음수율이나 음보율

32)김준오,『詩論』,삼지원,1999,1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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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그리고 음수율로 시조의 율격을 파악할 때는 일반적으로

초장 중장 종장을 이루는 3434/3434/3543의 음절수를 대상으로 한다.그

러나 1947년 조운이 직접 간행한 『조운시조집』33)에 수록한 평시조(60편)에서 보

면 초장이나 중장의 첫 음보에 3음절이 아닌 2음절로 시작하는 시조가 34편이나 된

다.이것은 억지로 음절수를 맞추려 들지 않았다는 증거로 자연스런 발화에 따라 그

시에 맞는 시어를 선택했음을 알 수 있다.또한 두 번째는,시행을 여러 가지로 나

누어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했음을 볼 수 있다.시줄 나누기 즉 분행 방법은 보통 장

단위별로 나누어 초장 (1행),중장 (1행),종장 (1행)으로 3행을 이루거나 구 단위로

나누어 6행을 이룬다.그러나 1947년 『조운시조집』의 평시조 60수에서는 단 한

편도 3행 시조가 없고 5행에서 9행까지 다양하게 분행 처리했음을 볼 수 있다.이처

럼 조운이 시도한 새로운 형식 실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겠다.

마지막 IV장에서는 해방 전과 후의 작품 분석을 바탕으로 해방 전 일제의 탄압으

로부터 벗어나고자 했던 민족의식과 해방 후의 작품에서 보여지는 집단적이고 혁명

적인 주제의식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북한에서는 “시조가 봉건시대의

유산이라고 하여 60년대 이후 그 어떤 문예지와 신문지상에도 시조 문학은 단 한편

도 찾을 길이 없다.”34)고 한다.이런 상황에서 시조를 쓴 조운의 「평양8관」35),

「아브로라의 포성」36)등의 작품을 분석하여 북한체제에 순응하면서 최대한 시조

를 지키기 위한 방편으로 형식을 바꾼 작품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33)『조운 시조집』에 수록한 작품들은 모두 73편이다.단시조가 60편이고 연시조가 12편,그리고 사

설시조가 1편이다.

34)한춘섭,「조운시조시의 우수성」,『시조생활』,1991.여름,161~175쪽.

35)조운,『조선문학』,1958.6.

36)조운,『조선문학』,195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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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소재적 측면에서 본 특징

1.자연물,일상의 개성적 이미지화

조운은 대부분 자연을 대상으로 한 시조를 많이 썼다.그는 스스로 피고 지는 변

함없는 순리의 자연 속에서 위안을 받았으며 자신과 같은 하나의 존재로 자연을 바

라본다.의인화의 방법을 통해 자연과의 합일을 추구하고,자연 속에서 삶의 상처를

치유하며 현실의 恨을 정화하고 승화시켰다고 할 수 있다.조운은 암담한 식민지 상

황에서의 삶을 평이한 언어와 서민적인 정서로 이미지화 하고 있으며,정신적 ·문

화적 억압을 자연과 더불어 풀어내고 있다.

1)꽃

조운은 자연물 속에서도 특히 꽃을 소재로 작품을 많이 지었다.서민적이고 인간

미 넘치는 그의 정서가 꽃을 좋아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꽃의 보편적 의미는 첫

번째 아름다움이라 할 수 있다.그러나 여기에 나오는 꽃은 주로 시골 들녘이나 야

트막한 담장 밑에서 볼 수 있는 수수하고 작은 꽃들이다.아름답지만 특별히 화려하

지도 향기가 나지도 않는 정겨운 우리 민초들과 같은 꽃이다.「채송화」,「古

梅」,「난초」,「오랑캐꽃」,「파초」,「무꽃」,「도라지꽃」,「옥잠화」,

「野菊」등으로 매화나 난초 등을 제외하고는 고시조에서 다루지 않던 서민적인

꽃37)들이다.이 작은 꽃들의 존재의미를 묘사를 통해 잘 그려내고 있다.

37)『歷代時調全書』를 기본자료로 고시조 3335수를 대상으로 소재별로 조사하였을 때 꽃이 40종이

다.꽃의 종류를 보면 桃花가 가장 많이 나오며 梅花,菊花,杏花,梨花,李花,蓮花,蘭,海棠花,蘆

花,杜鵑花,牧丹,稻花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채송화,오랑캐꽃,무꽃,도라지꽃 등의 꽃은 보이지

않는다.-김형태,「고시조에 나타난 자연관 연구」,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91.참조.中央印書

館 발행인『시조집』을 조사대상으로 삼아 통계를 내면 1648수의 시조 중에서 구체적인 화명이 명

시된 시조가 108수인데 꽃의 종류별로 나누면 도화 26회,매화 23회,국화 19회,이화 13회,낙화 12

회,李花 13회,노화 8회,연화 6회,해당화 5회,모란 4회,요화 3회,석류 2회,두견화 2회,동백화 2

회,난화 1회,척촉 1회,향일화 1회,박꽃 1회,석죽화 1회,면화 1회,도화 1회 순으로 나와 고시조

에 나오는 꽃의 종류는 모두 20종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정병욱,『증보판 한국고전시가론』,신

구문화사,2003,434~4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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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볕이 호도독호독

내리쬐는 담머리에

한올기 菜松花

발돋움 하고 서서

드높은 하늘을 우러러

빨가장히 피었다.

-「채송화」전문

봄볕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봄날이다.그러나 일제하의 봄볕은 따뜻한 것이 아니라

호도독호독 혹독하게 내리쬐고 있다.키 작은 채송화는 발돋움까지 하고 빨가장히

하늘을 우러러 보고 있으며 시련의 아픔도 아랑곳없이 광복의 그날을 위해 붉은 마

음을 뜨겁게 피우고 있는 것이다.‘빨가장히'의 붉은 색채를 통해 강렬하게 전해지

며,자유의 하늘을 향해 발돋움까지 하며 치열하게 버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빨가장히',‘호도독호독'의 개인 시어가 독특하다.봄볕의 상태를 호도독호독이라고

표현함으로 뜨겁게 내리쬐는 볕임을 느끼게 한다.이러한 조운 시조에 대해 김헌선

은 “초장에서 전체적 배경을 잡아 그리고 중장에서 시적대상을 의인화해서 다루었

으며 종장에서 의인화의 수법을 부연하며 종결지은 작품으로 대상자체를 충일하게

그리는 방식이 매우 탁월하다”38)고 하였다.

다음에 나오는 시조들도 색채적 감각과 따뜻한 조운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작품

이다.

눈을 파헤지고

蘭草잎을 내놓고서

손을 호호 불며

들여다 보는 아이

38)김헌선,「조운시조의 전통계승과 의의」,『한국 현대시조 작가론 1』,태학사,2001,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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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 손

푸른 잎사귀를

움켜쥐고 싶고나.

-「蘭草잎」전문

작가는 추워서 손을 호호 불며 난초를 보고 있는 아이의 빨간 손과 눈을 파헤치

고 나온 푸른 잎,모두를 움켜쥐고 싶다고 한다.작가의 따뜻하고 다정한 마음을 볼

수 있다.추운데도 신기한 듯 들여다보는 어린아이와 이제 막 눈을 파헤치고 돋아난

푸른 잎은 생명의 존귀함과 함께 순수함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이러한 귀한 생명과

순수함이 바로 작가가 원하는 세상의 존재들인 것이다.흰 눈과 푸른 잎사귀,빨간

손의 색채 대비를 통해 한 폭의 그림을 떠오르게 한다.또한 이 작품에 나오는 시어

들은 “손을 호호 불며”와 “들여다보는”같이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언어를 사용하여

자연스럽게 풀어내고 있는데 이처럼 평이한 시어로서의 서술은 조운의 특성으로 고

시조와의 다른 점이라 하겠다.

진달래

꽃잎에서부터 붉어지든

봄과 여름

붉다 붉다 못해

따가운게 싫어라고

도라지 파라소름한 뜻을

내가 짐작하노라

-「도라지꽃」전문

따뜻한 진달래 색에서부터 시작해 따가울 정도의 붉디 붉은 색으로 이어지고 다

시 파라소롬한 색으로 이어져 중화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봄의 따스함에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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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시작한 여름의 뜨거운 무더위를 도라지꽃의 푸른빛으로 식혀주는 즉,도라지의

파라소름한 뜻은 작가의 뜻으로 화합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겠다.여기서 도라지

의 푸른색은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는 조운의 마음이다.

조운의 특징 중 하나가 색채감각이다.청색과 적색의 대비를 통해 선명한 이미지

를 남긴 작품을 보면 다음과 같다.

붉다 붉다 못해/따가운게 싫어라고//도라지 파라소롬한 뜻을/내가 짐작하노라.

-「도라지꽃」초장

드높은 하늘을 우러러/빨가장히 피었다.

-「채송화」 종장

빨간 손/푸른 잎사귀/움켜주고 싶고나.

-「난초잎」 종장

뻘건 해/끓는 바다에/재롱부리듯/노니다가

-「海佛庵 落照」 초장

비맞인 꽃봉오리 입술이 빨갛고나

-「머므른 꽃」 첫째 수 초장

시가 표현하는 색채이미지는 감정이나 정서의 상징이다.즉 색채가 물리학적 입장

에서는 시각에 감응되는 광선의 파동에 지나지 않지만,인간에게는 감정과 감동의

원천39)이라 할 수 있다.즉 시를 감상할 때 색과 관련하여 느껴지는 이미지들은 그

어느 것보다 강렬하다.위의 작품에서 보듯이 조운은 붉은색과 푸른색을 주로 사용

하며 선명한 이미지의 작품을 완성시켰다.이러한 색채 이미지의 회화적 전달 방식

역시,고시조의 관념적이고 설득적인 말하기 방식과 다른 점이라 하겠다.

다음은 꽃에 자아를 투영시켜 형상화한 대표적인 작품들로「玉簪花」,「오랑캐

39)김용수,「繪畵에 있어서 象徵的 言語性 考察」,『 미술학보 1』,한국미술연구학회,1985,1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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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野菊」등이 있다.먼저「玉簪花」를 이병기의「玉簪花」와 함께 보도록

하겠다.

우두머니 등잔불을 보랐고 앉었다가

문득 일어선 김에 밖으로 나아왔다

玉簪花

너는 또 왜 입때

자지 않고 있느니.

-조운,「玉簪花」전문

화자는 어두운 밤 등잔불의 심지를 돋우며 혼자 앉아 있다가 밖으로 나갔다.외로

운 화자는 옥잠화에게 너는 왜 여태 자지 않고 있느냐고 묻는다.정작 못 자고 있는

건 본인 자신으로 고뇌에 찬 화자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

그리고 조운의 「옥잠화」와 이병기의 「옥잠화」를 비교해 보면 확연히 다른

두 시인의 개성을 느낄 수 있다.

빛나는 파란 잎새 파란 대공 하이얀 꽃

꽃마다 둥글둥글 옥비녀 꽂아 놓은 듯

이 아니 아름다우랴 이름 또한 옥잠화

-이병기,「옥잠화」전문

가람의 「옥잠화」는 기품 있고 아름다운 옥잠화의 모습을 기교 있게 묘사하며

단순히 노래하고 있는 반면에,조운의「옥잠화」에서는 단순히 꽃만을 묘사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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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잠 못 이루는 자아를 투영시켜 현실의 고뇌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

다.박홍원은 “조운이 보잘 것 없는 꽃들에 따스한 입김과 체온을 불어넣어 심정화

함으로써 주객일체의 경지에 들고 고독을 실체화하고 있다”40)고 하였다.

가람과 조운은 사제지간과도 같은 관계로 1927년 7월 조운은 가람 이병기를 영광

으로 초청,한글강습회와 시조강연회를 개최했다.또한 1932년 가람 선생댁을 찾아

간 조운은 『歌曲源流』,『海東歌謠』등 귀중한 고문헌을 빌려갔으며 가람일기

에는 1932년 11월 14일『蘆溪 歌辭篇』1책을 조운에게 우편으로 보냈다는 것과

12월 7일 『海東樂府』전질 3책과 함께 편지를 보냈다는 글이 나온다.41)

다음의 시조도 위와 비슷한 조운의 외로운 모습을 잘 알 수 있는 작품이다.

넌지시 알은 체 하는

한 작은 꽃이 있다

길가 돌담불에

외로이 핀 오랑캐꽃

너 또한 나를 보기를

나

너 보듯 했더냐.

-「오랑캐꽃」 전문

길을 가다 왠지 자신과 닮은 것 같은 오랑캐꽃이 시선을 끈다.이것을 화자는

“넌지시 알은 체 하는 작은 꽃이 있다”라고 표현한다.척박해서 꽃이 피어날 수 없

을 것 같은 돌무더기 위에 오랑캐꽃이 앉아있다.화자는 왠지 오갈 데 없는 현실의

자신과 같아 그냥 스쳐지나갈 수가 없는 것이다.화자와 시적 대상 사이의 정감어린

모습이 눈에 보이는 듯하다.

40)박홍원,「조운의 시조세계」,『칠산문학』제5호,영광칠산문학회,1992,194쪽.

41)김기현,「조운의 생애와 문학」,한국시조학회,1990,9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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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섭은 일제의 식민지배를 포함해서 잦은 침탈을 경험했던 우리 민족의 슬픈

역사와 오랑캐꽃으로 불리는 제비꽃의 동질적 비애에서 시적 화자는 한없는 슬픔과

부끄러움을 느꼈을 것이라고 하며 그 가운데에서도 사라지지 않고 지탱해 왔던 생

존의 존재론적 가능성을 해후하였다는 점에서 또한 반가움의 정서를 확인한 것42)이

라고 했다.오랑캐꽃은 제비꽃의 다른 이름으로 잎 사이에서 가늘고 긴 꽃줄기가 나

와서 끝에 꽃이 1개씩 옆을 향하여 달리는데,뒤쪽에서 바라본 제비꽃의 모습이 머

리를 땋은 오랑캐꽃의 모습과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다음은 소설가 박화성과의 맑고 애틋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시조이다.

가다가 주춤

머무르고 서서

물끄러미 바래나니

산뜻한 너의 맵시

그도 맘에 들거니와

널 보면 생각히는 이 있어

못 견디어 이런다.

-「野菊」전문

조운은 멀리 목포에서 부임한 영광중학원 19살의 동료 교사인 박경순(花城)에게

들국화 수십 송이를 상자 속에 넣고 거기에「野菊」한 수까지 곁들여 싸고 싼 소

포 꾸러미를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보낸 적이 있다고 한다.그리고 영광중학원 교

정에는 지금도 은행나무가 무성한데,조운은 두메산골 구석에 혼자 와 무료하기 그

지없을 소녀 교사를 위해 아름드리 은행나무에 그네를 메어주고 여기에 곁들인 詩

「그네」를 선물로 곁들였다.그러나 그 당시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누가 해주었는

지 알 수 없어 박화성은 감사를 표현하지 못한 것이 그야말로 '천추의 한'이 되었다

42)김춘섭,「나날의 삶과 역사적 삶-조운론」,『우리시대의 시인 연구』,시와 사람사,2001,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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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말했다.또한 박화성이 소설가로 문단에 나오게 된 계기가 조운 덕분이었는데 박

화성이 쓴 「추석전야」를 조운은 춘원을 직접 찾아가 선보였고 『조선문단』1월

호(1925)에 실리게 함으로써 작가로서의 박화성이 탄생하였다.43)

조운의 박화성에 대한 마음을 잘 알 수 있는 작품이다.들길을 걷다 국화를 보면

청순한 그녀가 생각난다.작고 예쁜 꽃을 보며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고 서있는 화자

의 모습은,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박화성을 사랑했던 조운의 모습이기도 하다.그

는 들에 핀 감국,쑥부쟁이,산국 등 소박하고 청초한 꽃을 보게 되면 그녀를 만난

듯 반갑다.“들국화 널 보면 생각히는 이 있어 못 견디어 이런다”라는 소박하고도

진솔한 표현으로 더욱 절실한 시인의 마음을 엿볼 수 있다.

무꽃에 번득이든

흰나비 한 자웅이

쫓거니 쫓기거니 한없이

올라간다

바래다

바래다 놓쳐

도로 꽃을 보누나.

-「무꽃」 전문

무꽃 밭에 흰 나비 한 쌍이 장난을 하며 날아다니다 한없이 올라가 사라지는 모

습이다.읽는 사람도 바래다 바래다 놓쳐 목이 길어지는 듯하다.평화로운 한 장면

으로 꽃과 나비의 자연 속에 완전히 동화된 시인을 보게 된다.대상에 대한 즉흥적

묘사력이 느껴지는 시이다.

정종은 조운의 자연詩는,實存的 契機가 깃들어 있다고 하는 데에 여타의 自然

詩와는 전적으로 차원이 다른 특징을 볼 수 있으며,자연을 노래하고 있는 듯이 보

43)정종,「시조시인 조운의 세계와 그 인간」,『시조 생활』,시조생활사,1990,106~10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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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실은 인간 실존의 주체적인 세계를 노래하고 있는 것44)이라고 하였다.이처럼

조운의 자연을 대상으로 하는 詩는 단순한 自然詩가 아니고 자신과 같은 하나의

존재로 자연을 바라보며 그 속에 또 하나의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그는 자연 속에서 현실의 恨을 정화하고 승화시켰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고시조에서도 많이 나오는 매화를 소재로 한 작품이다.고시조에서의 매화

의 의미는 주로 충신 ·군자 ·선비정신 ·여인의 절개 등이다.그러나 여기에 나오

는 매화는 따뜻한 봄날 창문을 열면 볼 수 있는 매화로 광복의 희망을 얘기한다.

窓볕이 다샇거늘

柵 덮고 열뜨리니

去年 그 梅花가

밤 동안에 다 피었다

먼 山을 바래다가 보니

손에 꽃잎일레라.

-「그 梅花」전문

볕이 따뜻한 봄날,읽던 책을 덮고 창문을 여니 작년에도 피었던 그 고운 매화가

밤사이에 다 피었다.반갑고 고마운 마음에 이리저리 매화나무를 살펴보다,이 아름

다운 봄날 같은 해방의 그 날이 언제 올 것인가를 생각한다.그리고 먼 산을 바라

보다 보니 손에 꽃잎이 날아와 앉아 있다.언젠가 내 손에 꽃잎이 있는 것처럼 광복

의 그날이 올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화자다.독립 후의 행복감을 미리 맛보며

서있는 화자의 모습이 떠오른다.

이상의 작품 분석을 통해 꽃을 소재로 한 작품에서는 조운의 탁월한 묘사력,색채

적 감각과 함께 그의 사유에 대한 깊이를 느낄 수 있었다.

44)정종,앞의 논문,앞의 글,1990,1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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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새

새는 보통 자유와 이상의 상징이다.문학이나 예술에서 인간과 현실세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새를 등장시켜 자유로운 상상력의 세계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게 한다.조운시조에 있어 새는 해방과 자유의 상징으로 조운 자신과 우리민족을

나타내고 있다.

꾀꼬리 사설

두견의 목청

좋은 줄을 누가 몰라

도지개 지내간 후

쪼각달이 걸리며는

나는야

부엉부엉 울어야만

풀어지니 그러지.

-「부엉이」전문

일제가 원하는 말투와 행동으로 편하게 살 수도 있지만,그런 식으로 살고 싶지

않아 많은 고난의 세월을 보낸 화자다.조운은 영광에서 항일민족자각운동의 일환으

로 독서회인 ‘갑술구락부’를 결성하여 회장으로 취임하고 고서화 전람회,문학 강연

회,무용의 밤,고전음악의 밤,소인극회 등 각종 문화운동을 주도했다.또한 영광군

민운동회의 개최를 주도해 영광,장성,고창,정읍 등 4개군 연합운동회로 확대 발전

시켜 민족단합을 선도하고 배일사상을 고취했다.이렇게 조직화 되고 비대해지자 일

경이 무고한 혐의를 날조해 조운을 투옥한다.이러한 일제치하의 현실에서 민족적

삶을 영위할 수 없는 울분을 해소하는 방식을 얘기한다.우리 민족의 방식대로 살고

싶고,부엉부엉 울음 우는 내 방식대로 해소 하겠다는 것이다.세찬 비바람이 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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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 고난을 겪고 난 뒤,내 방식대로 해소해야 그나마 풀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도

지개는 ‘멧돼지’와 ‘폭풍’45)의 두 가지 의미가 있다.‘도지개'와 같이 현재 쓰이지 않

는 토속어는 시의 흐름에 따른 해석이 필요하다.여기서 ‘도지개'는 세찬 비바람의

고난을 뜻하므로 ‘폭풍’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갈매기

갈매기처럼

허옇게 무리 지어

마음 대로 좀

쑤어려 보았으면

파아란 물결을 치며

훨훨 날아도보고.

-「갈매기」전문

화자는 푸른 바다 위로 허옇게 무리지어 마음껏 날아보고 싶다.혼자가 아닌 우리

민족과 더불어 자유의 기쁨을 누려보고 싶은 것이다.푸른색과 하얀색의 색채 이미

지와 ‘갈매기 갈매기처럼'을 반복하여 무리지어 날아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떠오른다.

또한 ‘갈매기 갈매기처럼’을 두 행으로 나누어 표기함으로 대열을 이루며 날아다니

는 갈매기의 모습을 표현했다.

다음은 흉내를 잘 내는 앵무를 등장시켜 겉모양만 번지르르한 사람을 비판하는

작품이다.

앵무는 말을 잘해

45)도지개는 멧돼지와 폭풍의 두 가지 뜻이 있음.김재홍 편저,『시어사전』,고려대학교 출판부,

1997,292쪽,최학근,『한국방언사전』,명문당,1994,55쪽.



-21-

갖은 귀염 다 받아도

저물어 뭇새들이

깃 찾아 돌아갈 젠

잊었던 제 말을

이깨우며

새뜨리고 있니라.

-「앵무」전문

말을 잘해 인기가 있지만,알고 보면 실속도 없고 겉모양뿐인 사람들이 있다.이

시조에서는 이와 같은 사람을 비유적으로 앵무를 등장시켜 비판하고 있다.

우리 민족의 총체적인 문화가 들어있다고 할 수 있는 우리글과 말을 일제는 없애

고자 조선어말살정책을 폈다.이러한 정책에 조운은 많은 분노를 느꼈을 것이다.화

자는 일본인의 생활 관습과 일본 말을 흉내 내어 쓰고 있는 사람을 보고,갖은 귀염

다 받는 앵무새로 보았다.그리고 아무리 흉내를 잘 내는 앵무새와 같은 그도 어쩔

수 없는 조선사람 이므로 어둑어둑 날이 저물고 정신이 돌아왔을 땐 풀이 죽고 슬

픔을 느꼈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의 산문 「병인년과 시조」에서 보면 그가 얼마나 남의 본과 흉내만 내는 것

에 대해 혐오하였는지 알 수 있다.이러한 현실에서 시인 조운은 현실 참여의 한 방

편으로 모국어가 지니고 있는 아름다운 품격과 정서를 심어주기 위해 우리말로 우

리의 민족시를 지었다고 하겠다.다음은 새를 대상으로 한 작품 중 고시조의 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개화기 시조의 모습이 남아있는 작품이다.

비오고 먼 하늘을 우지짖는 노고질아

너는 게서울고 예서는 내가울어

春光이 上下 몇 萬里던 울어 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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떴다 네보아라 千길萬길 아득하고나

天氣에 나리느냐 地氣에 올르느냐

내맘도 노고질일세 千길萬길.

-「노고지리」 전문

「노고지리」는 1947년 조운이 그의 작품 중에서 76수만을 선정하여 출판한 『조

운시조집』에는 실리지 않은 작품이다.노고지리는 종다리(종달새)의 옛말로서 조운

의 성품과 그의 恨을 잘 알 수 있는 작품이다.그는 전남 영광군 영광읍 구름다리

달마지 방에서 7남매 중 외아들로 태어났으며 그의 어머니는 기류층 출신으로 조씨

가문의 소실이었다.아버지는 네 살에 돌아가셔서 어려운 가운데 학교를 다녔다.서

자로서의 서글픔과 가난한 생활은 그를 恨 많은 사람으로 살게 했을 것이다.또한

「노고지리」는 개화기시조의 모습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작품으로 그의 현대시

조로의 중간점을 볼 수 있다.

개화기 시조의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첫째,작품에 작자의 표기가 없는 것이

관례였던 시조에서 본명이 아닌 필명이나 예명으로 썼더라도 작자 명을 표기46)하기

시작했다.두 번째는 고시조에서는 볼 수 없던 제목이,내용의 핵심어나 중심소재를

끌어다 제목을 붙이기 시작했고 세 번째는 종장 종결어미의 생략,또는 끝 절을 생

략 했다.그리고 파격 시조의 등장과 함께 내용면에서 변화를 보이는데 계몽적이고

현실참여적인 시조가 주류를 이룬다.

이와 같은 특징 중,작품「노고지리」에 남아있는 개화기 시조의 형태는 종장

“春光이 上下 몇 萬里던 울어 울어”와 “내맘도 노고질일세 千길萬길.”에서 종결어

미와 끝 절이 생략되었다.또한 고투적인 시어로 쓰여 졌음을 볼 수 있다.그러므로

「노고지리」는 조운 시조 중 개화기시조의 티를 아직 벗어나지 못한 작품이며,고

시조에서 현대시조로 넘어가는 중간지점에 있는 시조임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분석으로 새를 소재로 한 작품에서는 새에 빗대어 자유와 해방을 향한 작

가의 염원을 표현했음을 알 수 있다.

46)1906년부터 1910년까지 대한매일신보에 발표된 시조를 조사한 결과 386수 중 63편이 작자명 표기

(여동구,「개화기시조연구」,한국교원대 석사학위논문,1993,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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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타

쥘상치 두손 받쳐

한입에 우겨 넣다

희뜩

눈이 팔려 우긴 채 바라보니

흩는 꽃 쫓이던 나비

울 너머로 가더라.

-「상치쌈」 전문

한적한 어느 시골,화자는 마루에서 식사를 하다가 꽃밭에 팔랑팔랑 날아다니는

나비에 시선이 간다.막 상치쌈을 한 잎에 가득 넣으려는 순간 울 너머로 날아가는

나비를 향해 눈이 히뜩 돌아가는 모습을 그려냈다.움직임과 멈춤이 순간적으로 교

차하면서 다시 움직임으로 이어진다.그러한 때를 한번씩 경험하는 독자들은 상황을

떠올리며 미소 짓게 된다.김헌선은 마치 김홍도와 김득신의 풍속화를 바라보듯이

상쾌하면서도 동세가 발랄한 작품이라고47)하였다.

시인 고은은 중앙일보 <詩가 있는 아침>(1999.1.30)에서「상치쌈」에 대해 “육

당 ·가람의 시조와는 다르게 시조가 이처럼 예술의 극한에까지 닿아있는 것은 없

다.시조의 뮤즈라 하겠다.‘쥘 상치''홑는...'‘쫓이던...'의 말이 이어지며 절창을 이

루고 있으니 이를 어이 하리”라고 글을 적고 있다.또한 이 작품에서 나타나는 서

민성은 조운시조의 특성 중 하나다.소재에서도 느낄 수 있듯이 보통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서민적인 소재다.이러한 스쳐지나갈 수 있는 일상의 소재들을

가지고 작가의 따뜻한 시선과 개성적인 감각으로 오랜 세월이 흘러도 잊히지 않고

사랑받는 시조를 만들었다.

평이한 일상어로 서민적인 생활을 그대로 그려내면서 시적감흥을 일으키는 조운

47)김헌선,앞의 글,8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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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탁월한 묘사력과,상치를 쥐고 있는 모습의 ‘쥘상치',눈이 나비를 쫓는 모습을

그린 ‘희뜩'등 개성적 표현이 돋보인다.

다음은 청각이미지와 시각이미지가 어울려 더욱 효과를 자아내는 작품이다.

두부장사 외이는 소리

골목으로 잦아지자

뻘건 窓볕이

금시에 그믈어져

쪼이든 火爐를 뒤지니 불은 벌써

꺼지고.

-「雪窓」전문

‘두부사려'외치던 소리가 점점 작아져 들리지 않고,창으로 비치던 붉은 저녁노

을도 사라져 어두워지고,화로에 불씨도 꺼졌다.눈 내리는 추운 겨울,모든 것이 얼

어붙을 듯이 고요하다.제목은 ‘눈 내리는 창'으로 낭만적으로 보이지만,뼈 속까지

외롭고 추운 화자가 보인다.「雪窓」은 ‘영광체육단'사건(1937년 9월 19일)으로

투옥되기 직전인 6월에 발표한 시조이다.조운은 점점 죄어오는 일본 경찰의 협박과

회유에 괴로운 나날을 보냈을 것이다.

점점 잦아드는 두부장수 외침소리의 청각이미지와 창가의 빛이 사라지며 만드는

시각이미지가 사그라든 화로의 불씨와 겹치며 더욱 효과적으로 외로운 화자의 모습

을 그린다.

다음은 평소에 농민이라는 의식 속에 살았던 조운에 대해 잘 알 수 있는 작품이

다.

빗소리 잠ㅅ결에 듣고

얼시구나 모ㅅ비로다



-25-

아아 豊年일세

잠든 채 무릎쳤네

오느라 자꾸 오려므나

남실남실

달도 서울달은

애잔하고 애잔하니

비도 서울비는

부즈럽고 귀찮건만

나란 게 農村아희라

기쁠밖에

-「모ㅅ비에 집생각이 난다」 일부

1925년 7월 『동아일보』에 발표한 것으로 1947년 『조운 시조집』에는 수록되

지 않은 작품이다.조운이 서울에서 비 오는 광경을 보고 있다.때 맞춰 오는 비가

너무 반가워 무릎까지 치게 된다.서울에 사는 도시인들은 달도 애잔한 감상의 대상

일 뿐이고 비도 부질없고 귀찮은 것으로 느껴질지 모르지만 농촌사람인 본인은 비

를 보고 무엇보다 농사짓는 일,즉 논에 심어 놓은 모를 생각한다는 것이다.고향사

람들과 가족들이 풍년이 들어 좀 더 편안히 살 수 있기를 바라는 그의 마음이 느껴

진다.조운은 항일농민운동을 하였었고,농민이라는 의식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다.

다음은 시조에 대한 그의 생각을 잘 알 수 있는 작품이다.

손가락 모돠 쥐고

비비다 꼬다 못해

질항을 버쩍 들어

메부치는 마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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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한 들 바라다 보며

시조 한 章

부른다.

-「時調 한 章」전문

조운은 『조운시조집』맨 앞장 첫머리에 신흠의 시조48)를 적었다.조운의 시세계

를 알 수 있는 작품으로 그 뜻을 풀이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노래를 맨 처음으로

지어낸 사람은 근심과 걱정도 많았었구나 말로만으로는 뜻한 바를 다 말할 수가 없

어서 노래를 불러서나 그 가슴에 맺힌 근심 걱정을 풀어 보았던가 참말로 노래를

부름으로써 풀릴 수 있다면 나도 불러 보겠다”49)라는 것이다.

1929년에 조운은 논문 「近代歌謠大方家 申五衛將」을『신생』지에 발표하였

다.이 당시에는 시나 시조작품을 발표하지 않고 판소리 방면에 많은 연구와 관심을

보인 것으로 보인다.50)申五衛將은 판소리의 대부격인 신재효를 가르키는데 조운은

자주 판소리꾼들을 불러놓고,밤을 새우며 즐겼을 뿐 아니라 취흥이 도도해지면 한

가닥의 판소리쯤 마다하지 않았던 관계로 창시조(唱時調)의 한량들이 항시 그이를

에워쌌다고 한다.51)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조운은 시조창을 즐겨 불렀으며 시조를

함께 썼음을 알 수 있다.책 서문에 나오는 신흠의 시조는 조운의 시조관으로 “질항

이라도 메부치고 싶을”정도의 마음이 생기면 훤한 들 바라보며 시조를 불러 풀어

보겠다는 것이다.

다음은 조운의 대표적인 시조로 탁월한 그의 묘사력에 대해 잘 알 수 있는 작품

이다.

48)노래 생긴 사람 시름도 하도 할사

일러 다 못일러 불러나 푸돗던가

진실로 풀릴 것이면 나도 불러 보리라.

-象村 申欽 작

49)문무학,조운 연구,대구어문논총 7집,1991,23쪽.

50)김기현,「조운의 생애와 문학」,한국시조학회,1990,97쪽

51)정 종,「고뇌 속에서 민족혼을 노래한 큰 시인 조운」,『시와시학』,시와 시학사,2000년 가을

호,2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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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박한 나의 얼굴

두툴한 나이 입술

알알이 붉은 뜻을

내가 어이 이르리까

보소라 임아 보소라

빠개 젖힌

이 가슴.

-「석류」전문

위의 작품은 『조운 시조집』 맨 처음에 나오는 작품으로 석류의 모습을 묘사하

고 있다.그러나 여기에 나오는 석류는 자연물인 석류 열매 그 자체가 아니다.투박

한 얼굴에 두툴한 입술을 가진 못 생긴 화자를 떠올린 것이다.하지만 솔직하고 뜨

거운 마음을 가진 진실한 사람임을 시적 진술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조운 시조에 있어 가장 뛰어난 작품 중의 하나로 윤곤강도 “참으로 시도 여기까

지 이르면 詩神도 감히 詩 앞에 默言의 禮拜를 드리지 않을 수 없을 것”52)이라고

하였다.투박하고 두툴한 석류에 화자를 투영시켜 그의 알알이 붉은 뜻을 내보이고

자 하였다.중장에서의 ‘알알이 붉은 뜻'이 종장의 ‘빠개 젖힌'의 강한 어조로 이어

져 더욱 야무진 이미지로 남는다.또한 각 장에서의 최대한의 절제가 긴장감을 일으

키며 석류의 벌어진 틈으로 보이는 알갱이들과 화자의 붉은 뜻이 겹쳐 더 강렬하게

효과적으로 다가온다.조운시조에 있어 이러한 감각적 이미지의 사용은 당대의 다른

시조들과 구별되는 특징이라 하겠다.

52)윤곤강,『시와 진실』,한누리미디어,1996,18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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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물,인간관계를 통해 본 휴머니티

조운은 특히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은 인정 있는 시인이다.그의 시조집에는 많은

작품이 아버지.어머니,누이,아내,자식,벗에 대한 그리움,안쓰러움,애틋함을 그

리고 있으며 효성 가득한 마음도 나타난다.특히 「서해야,분려야」에서는 벗이자

매부인 서해와 누이동생의 죽음을 애통해 하는 마음을 잘 드러내고 있다.그리고

「제가」에서는 마을 아이들에게도 마음을 쓰는 시인의 자상하고 따뜻한 마음을 엿

볼 수 있다.다음은 어머니에 대한 조운의 효성이 깃들어 있는 작품이다.

아버지 일찍 여읜 우리들 七男妹를

한 이불에 재워 놓고 행여나 깨울세라

말없이 울어 새우신 적이 몇 번이나 되시노.

-「어머니 回甲에」부분

뜰에 芭蕉 있어 빗소리도 굵으리다

내가 이리 그리울제 어버이야 좀하시리

어머니 어머니 머리 내가 세게 하다니

-「가을비 <어머니 생각>」부분

그의 어머니는 소실로 들어왔으며,네 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심으로 인해 칠남매

를 힘들게 키우셨다.소실이라는 사회적 편견과 빈곤한 살림으로 고생이 많았던 어

머니다.아버지 없는 아이들을 재워놓고 안쓰러워 쳐다보던 어머니를 생각하며 마음

이 아픈 화자다.자상한 성격의 조운은 이러한 老母에게 향한 恨이 많았을 것이다.

홀로 칠남매를 키우며 겪었을 어머니의 눈물을 생각하며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과

안타까움을 표현했다.파초에 떨어지는 빗방울은 어머니의 눈물이기도 하고 조운 자

신의 눈물이기도 하다.그는 빗소리가 커질수록 더욱 서글프고,자식 걱정에 머리가

하얗게 센 어머니가 보고 싶다.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잘 전해지는 작품이다.

다음은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시조로 전 작품을 실은 2000년『조운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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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3편이 전한다.

내가 그림을 배워

아버지를 그리리라

한때는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거니

네 살에 본 그 얼굴이 아버진지

아닌지.

-「아버지 얼굴」 전문

조카를 더부리고

省墓하고 오는 길에

海望臺 바윗등에

이야기 이야기ㅎ다가

아버지 얼굴을 아느냐?

서로 물어 보았다.

-「省墓」전문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는 조운은 사진만이라도 아버지의 모습을 간직하고

싶었을 것이다.그러나 사진도 없자 그림으로라도 그려서 막연한 아버지의 모습을

확인하고 싶은 것이다.자기와 같은 처지의 조카를 데리고 아버지 이야기를 하는 조

운의 애틋한 모습이 잘 나타나 있다.아버지에 대한 시조는 이밖에도 다음과 같이

일기형식으로 쓴 작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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볕을 지고 앉아

新聞을 보노라니

'雲아!'

부르는 소리 건넌山 마루에서

하이얀 두루마기 자락이 가벼웁게

날린다.

-「×月 ×日 晴」전문

누구를 너무 그리워하면 가끔 헛것이 보인다.조운에게도 그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신문을 보고 있자니 雲아!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건너편 산등성이에

서 하얀 두루마기를 입고 다니시던 생전의 모습으로 아버지가 보였다.아버지의 얼

굴도 뚜렷하게 기억하지 못하지만,자신을 부르는 소리와 함께 아버지인 듯 느껴지

는 사람이 잠깐 조운의 눈에 스친 것이다.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아버지에 대한 그

리움이 간절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이 작품은 일기체 형식이다.기존의 시조나

그 당시 어느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시조체로 파격적인 변혁을 가져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일기로 쓰는 시는 일상적 체험의 시이기 때문에 서민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일 수밖에 없다.조운의 작품 중 13편이 일기체 형식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일기

체 시조는 진솔한 감정을 담아 꾸밈없이 쓴 작품으로 고시조의 관념성을 극복했다

는데 의의가 있다.

다음은 아내에 대한 자상하고 애틋한 조운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작품이다.

눈에 車가 막히면

새벽길 三十里 걷는다고

밤으로 간다는 안해

달래여 잡아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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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다가 깨일 때 족족

窓을 열어보았다.

-「日曜日 밤」 전문

부부의 애틋한 정을 느낄 수 있는 시조이다.아내와 조금이라도 더 같이 있고 싶

어 잡아두고 가지 못하게 하였지만,아내의 말대로 삼십리 길을 걷게 될까 걱정 되

어 순간순간 창문을 열어본다.그의 자상한 성격과 부인에 대한 사랑을 알 수 있는

작품이다.평범한 일상 속 한 남편의 모습을 별 수식 없이 그리고 있으며,떨어져

사는 부부의 정황을 형상화한 것으로 남녀유별을 강조하고 夫爲婦綱을 덕목으로

한 조선조의 시조에서는 볼 수 없는 다정하고 현대적인 남편의 모습을 보이고 있

다.53)첫 번째 부인과 결혼 6년 만에 협의 이혼(1924년)한 조운은 4년여의 시간을 혼

자 살다 1928년 소학교 선생이었던 노함풍(魯咸豊,1902년생)과 재혼한다.일제하에

서 일을 갖기 힘들었던 조운은 제대로 된 직업은 약 3년간의 영광학원 국어교사로

지내던 때뿐이었다.그리하여 살림을 아내의 힘으로 이어가던 때가 많았다.이 작품

은 이때 쓴 작품으로 여겨진다.

새로 바른 窓을 닫고 수수들을 까는 저녁

요 빗소리를 鐵窓에서 또 듣다니

언제나 등잔불 돋우면서 이런 이약 할까요.

-「가을비 <안해에게>」부분

조운은 겨울이 오기 전에 창호지로 창과 방문을 모두 새로 바르고 저녁이 되면

등잔불 밑에서 오손 도손 이야기를 나누었던 때를 생각한다.그는 감옥에서 그때를

그리워하며,미안함과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였다.언제나 어디서나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았던 조운을 보고,조창환은 고립된 자아의 좌절감과 출구 없는 상황에의 억

53)정수자,앞의 논문,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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눌림을 한스러운 어조로 읊조리되,그것이 절망적 패배주의로 떨어지지 않는 점에서

조운의 휴머니스트로서의 면모가 있다54)며,그는 본질적으로 인간에 대한 신뢰를 잃

지 않는 휴머니스트로서의 자세를 가진 시인이었다고 하였다.

다음은 자식에 대한 시조로 역시 조운의 자상한 마음을 볼 수 있다.

잠꼬대 하는 설레에 보던 글줄/놓치고서//책을 방 바닥에/편채로 엎어 놓고//

이불을 따둑거렸다/빨간 볼이 예쁘다. -「잠든 아기」전문

배운 걸 모른다고/툭 질러 나무랬다//눈물 섞인 소리/다시 고쳐 읽는 모양//엊그제/

나 하던 양 같아 선웃음을 삼키다. -「復習시키다가」전문

바람아 부지 마라/눈보라 치지 마라//어여쁜 우리 딸의/어리고 연한 꿈이//날 찾아/

이 밤을 타고 二百里를/온단다. -「女書를 받고」부분

화자는 잠자는 아기의 옹알대는 소리에 책을 읽다 편채로 엎어 놓고 아기를 들여

다본다.이불을 다독거리며 빨간 볼이 예쁘다고 혼잣말을 하고 있다.아무런 기교도

없이 사실 그대로 적고 있지만 사랑스럽게 쳐다보는 시인의 시선이 느껴진다.다음

은 아이에게 공부를 시키다 답답한 마음에 툭 소리를 질러 나무라고는 아이에게서

자신의 어릴 적 모습을 발견하고 뒤돌아 웃음 짓고 있는 장면이다.「女書를 받고」

는 옥중에서 딸의 편지를 받고 쓴 시조이다.너무도 보고 싶은 딸의 편지를 받고 반

갑고도 마음 아픈 심정을 표현했다.바람도 불지 말고 눈보라도 치지 말라고 한다.

딸이 아닌 편지가 오더라도 딸이 오는 것처럼 반갑고 귀하게 생각되는 그다.조운의

자식에 대한 마음을 알 수 있는 작품들로 정감어린 진한 가족애를 느낄 수 있다.

다음 작품들은 벗에 대한 작품들로 주로 최서해와 죽창에 대한 시조이다.

오느냐 못 오느냐 소식조차 이리 없냐

54)조창환,「조운론」,『인문논총 제1집』,아주대학교,1990.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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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 위해 담근 김치 맛도 시고 빛 변했다

오만 때 아니 오고는 시니 다니 하렸다.

-「停雲靄靄」3수 중 첫째 수

어젯밤 비만해도 보리에는 무던하다

그만 갤것이지 어이 이리 굳이오노

봄비는 찰지다는데 질어 어이 왔는고.

비 맞은 나무가지 새 엄이 뾰쪽뾰쪽

잔디 속잎이 파릇파릇 윤이 난다

자네도 비를 맞아서 情이 치나 자랐네.

-「비맞고 찾아온 벗에게」전문

친구를 애타게 기다리는 마음과 기다리던 친구가 찾아와 반가움을 표현한 두 편

의 시조다.「停雲靄靄」는 친구에게 맛있는 음식을 먹이고 싶어 하는 다정한 마

음이 잘 드러나 있다.조운의 어머니는 날렵한 몸매에 깔끔한 얼굴을 한 인상적인

여자로 음식 솜씨가 읍내에서도 이름이 날 정도였다55)고 한다.이러한 어머니의 음

식을 친구들에게 먹이고 싶어 하는 그는,멀리 서울에 사는 친구도 기어코 오게 하

여 대접했다고 한다.또한「비맞고 찾아온 벗에게」는 먼 길을 비를 맞으면서도 찾

아와 준 친구에 대한 반갑고 고마운 마음을 표현한 시조다.김제현은 이러한 애틋한

인정은 현실과의 조응에서 오는 미묘한 표현이자 또 다른 감동으로서 그의 언어적

개성에서 오는 것56)이라고 하였다.그리고 조동일은 이러한 조운의 시조들에 대해

“이은상처럼 감각이 예민해 말을 잘 다듬는 것을 장기로 삼은듯 하지만 기교에 빠

지지 않았다.애틋한 인정을 감명 깊게 드러내려고 한 점에서는 이병기와 비슷하면

서 미묘한 느낌을 또렷하게 하는데 남다른 장기가 있다.「비맞고 찾아온 벗에게」

에서 ‘어젯밤 비만해도 보리에는 무던하다'하고 서두를 내놓고 두 수를 마무리하면

서 ‘자네도 비를 맞아서 情이 치(寸)나 자랏네'라고 한 것이 그 좋은 본보기”57)라고

55)곽동훈,앞의 논문,앞의 책 126쪽.

56)김제현,시조문학론,예전사,246쪽.

57)조동일,『한국문학통사 5』,지식산업사,1988,29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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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친구에 대한 절절한 우정을 비 맞은 나뭇가지의 자라나는 새움이나 잔디 속

잎에 빗대어 감각적으로 잘 형상화시킨 작품이다.

다음 작품은 병에 걸려 누워있는 최서해를 문병하고 돌아가는 차안에서 적은 시

조이다.

밤낮 마주 앉아 얘기 끝이 없었것다

三年이 十年만하여 할말이 좀 많으리

대하니 말도 눈물도 막혀 물끄러미 보기만.

窓이나 발라주고 떠나오자 하던 것이

비 개인 밤바람은 몹시도 차고 차다

蛟布가 눈에 밟히네 어이 갈꼬 어이 가.

(投獄된 지 三年만에 重病으로 保釋되어

방한칸을 세 얻어 외로이 누워 있는 벗 C君

을 찾아보고 돌아 오는 길에 車 안에서)

-「돌아다 뵈는 길」 부분

「돌아다 뵈는 길」은 副題에 쓰여 있듯이 投獄된 지 3년 만에 중병으로 保釋

되어 외로이 누워 있는 벗을 문병하고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지은 시조이다.오

랜만에 보는 친구가 너무 반갑고 애처로워 아무 말도 못하고 바라보는 순간을 그려

내고 있다.삼년 만에 만난 친구라 궁금한 것도 해줄 말도 너무 많은데 설움이 목에

걸려 말문이 막힌다.다만 눈으로 많은 말을 주고받고 집으로 돌아가며 무거운 마음

을 적고 있다.중병에 걸린 친구를 두고 돌아가야 하는 마음과 친구를 위해 무엇이

든 해주고 싶은 간절함이 잘 드러나는 작품이다.다음은 죽은 최서해를 두고 쓴 시

조와 누이동생 분려를 떠나보내는 심정을 그린 작품이다.

무릎 우에 너를 눕히고

피 식는 걸 굽어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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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나는

마지막으로 무엇을 원했던고

부디나

누이와 바꾸어 죽어다오

가다오.

누이가 죽어지고

曙海 네가 살았으면

주검은 설어워도

삶은 섧지 안하려든

이 설움 또 저 설움에

어쩔 줄을 몰랐어.

-「曙海와 분려야」부분

새도록 퍼붓고는 맺을 줄을 모르는고

가는 네 마음이 보내는 나 같게드면

細雨도 핑계를 삼아 하루 묵어 갈랐다.

큰놈은 신은 벗겨 담요 위에 앉히우고,

업힌 채 돌쳐안으며 흑흑 느껴 쓸어지니

내 고개 굳어진 듯이 江 건너만 보인다.

-「누이를 보내고」부분

「曙海와 분려야」는 1932년 7월9일 단짝인 매부 서해가 타계하자 큰 충격을 받

고 쓴 ‘추도시’이고,「누이를 보내고」는 7월 28일 장례 직후에 과부가 된 누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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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이 칠순 가까운 시어머님과 6세,2세 된 두 아들을 데리고 남편(최서해)의 고향(城

律)근처인 會寧으로 내려가는 것을 보고,그때 오빠로서 안타까운 심적 상황을 읊

은 시조이다.58)

조운은 친구와의 우정이 남달랐다.그는 모든 정성을 친구들에게 쏟아 부었으며

맑고 꾸밈없는 행동으로 우정을 지켜나갔다.최서해와 조운의 관계는 직접적인 이해

를 떠나서라도 그들은 피압박민의 설움과 빈곤한 천민 입장으로 가까운 벗이 될 수

밖에 없었다.견디기 어려워 떠돌던 먼 이역풍토에서 동족의 젊은이끼리 대화를 시

작한 그 둘 사이엔 우정 그 이상의 同情愛로 맺어졌으며 고국에 돌아와 재회한 기

쁨은 평생을 함께 할 친구가 될 수밖에 없었다.59)「曙海와 분려야」는 가난하고 재

혼인 사람이지만 믿고 의지하는 친구이기에 소중한 동생과 결혼하도록 한 그였다.

그런 친구가 떠나자 “차라리 누이가 죽어지고 曙海 네가 살았으면”이라는 뼈아픈

추도시를 쓰게 된 것이다.또한,「누이를 보내고」는 남편이 죽자 가진 것도 없이

노인과 자식만 데리고 떠나야 하는 동생을 배웅해야 되는 조운은 너무나 안타까워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강물만 바라보고 있다.비통한 마음이 담긴 작품이다.

다음은 작은 것이라도 나눌 수 있어 행복한 조운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작품이다.

울이 없는지라 뵈는 것이

다 뜰일다

사립 없는 집이어니 임자가

나만이랴

뒤안에 노란 살구는

동내 애들 차지여.

-「題家」전문

58)김기현,앞의 책,98쪽.

59)한춘섭,「운·조주현 시인론」,『시조문학』,1977년 여름호,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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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로운 시골 풍경과 조운의 평화롭고 넉넉한 마음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이다.

「題家」는 조운이 문학 작품이거나 생활에서 우아하고 기품 있는 분위기를 특별

히 좋아하지 않고,있는 그대로의 꾸밈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시조이다.평시조의 규격적 형식미 속에 서민생활의 서정을 담고 있

으면서 자유스러운 삶 속의 풍류를 보여준다.빈한 속에서의 여유,궁핍 속에서의

넉넉함을 지닌 자세는 그의 시조를 생활시이면서 풍류적인 것으로 승화시켜준다.60)

‘울이 없는지라 다 뜰일다'에서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집이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여기에 ‘사립 없는 집이니 나만의 것이겠냐’고 하며 뒤안에 노란 살구는 동내 애들

차지라고 말하고 있다.동네 아이들이 따먹기 좋게 노랗고 먹음직스럽게 익은 살구

를 바라보는 화자는 기쁘다.작은 것이라도 나눌 수 있어 행복한 화자의 따뜻한 마

음을 느낄 수 있다.

이와 같이 인물을 소재로 한 작품에서 느낄 수 있듯이 조운은 정이 많고 따뜻한

사람이었다.그러나 현실의 상황이 그를 恨 많은 사람으로 살게 했음을 알 수 있다.

60)조창환,앞의 논문,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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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소,재생적 역사관의 발현

조운은 3.1운동을 주도한 죄로 일본 경찰을 피해 만주로 피신하였다.이후 블라디

보스토크,해주,등의 유적지와 명승지를 다녔다.또한 역사와 민족에 대한 관심이

많은 조운은 가람 이병기와 불갑사 해불암,선운사,부안 변산 등지를 다니며 우리

의 역사를 새롭게 느끼고 역사의식이 담긴 시조를 지었다.

寧越 子規褸는 봄밤에 오를꺼니

滿月臺 옛宮터는 가을이 제철일다

지는잎 부는 바람에 날도 따라 저물다.

(端宗의 詩 -寄語世上苦勞人 愼莫登春三月子規樓)

松都는 옛이야기 지금은 하품이야

설움도 낡은진대 새 설움에 아이느니

臺뜰에 심은 벚나무 두길세길 씩이나.

-「滿月臺에서」 전문

만월대는 옛 고려의 왕궁터로 450년이나 영화를 누렸던 곳이다.만월대의 웅장했

던 그 모습은 보이지 않고 바람에 낙엽 지듯 저무는 나라의 기운에 화자는 서러움

과 허망함을 느낀다.그 허망함이 가시지 않은 이곳 만월대에 지금은 더욱 서러운

일이 있다.누가 심어 놓았는지는 모르지만 일본의 국화인 벚나무만 두길 세길 씩

무럭무럭 자라고 있어 벚나무가 커가는 만큼 일본의 세력이 점점 강해지는 것 같아

화자는 더욱 속상하다.벚나무가 자라는 그만큼 화자는 새로운 설움이 복받친다는

것이다.그의 민족의식을 잘 느낄 수 있는 시조이다.

善竹橋 善竹橋러니 발남짓한 돌다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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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개천 여윈 물은 버들잎에 덮였고나

五百年 이 저 歲月이 예서 지고 새다니.

피니 돌무늬니 물어 무엇 하자느냐

돌이 모래되면 忠臣을 잊겠느냐

마음에 스며든 피야 五百年 만 가겠니.

圃隱만한 義烈로서 흘린 피가 저럴진대

나보기 前 일이야 내 모른다 하더라도

이마적 흘린 피들만 해도 발목지지 발목져.

-조운의 「善竹橋」전문

선죽교는 고려말 충신 정몽주(1337~1392)가 충절을 지킨 곳이다.이곳에 온 조운

은 오백년이 흐르고,그때 흘린 피 묻은 돌이 모래가 되도록 세월이 흘러도 어찌 충

신을 잊을 수 있겠느냐고 하며 마음에 스며든 피는 절대 잊을 수 없음을 강조한다.

그리고 시인의 울분이나 애통함을 거기서 그치지 않고 지금의 역사로 이어 생각한

다.내 이전에 흘린 피는 모른다고 해도 작자가 지금까지 보아온 일제치하에서 우리

백성이 흘린 피만 해도 발목까지 차오른다는 것이다.비록 강한 어투는 아니더라도

일제에 적개심을 노골화 시킬 수 없는 처지에서 이와 같은 표현은 생명을 내건 행

위와도 같다고 할 수 있다.그의 용기와 강직함을 알 수 있다.다음은 이은상의「善

竹橋」이다.

충신의 남긴 뜻이 돌에 스며 붉었으니

하마배(下馬拜)하온 인들 몇 만인지 모르리만

돌아가 행하신 이는 몇 분이나 되는고

충신의 타는 넋이 홍엽에 배어들어

용방 송악(松嶽)에 두루 심겨 천만수(千萬樹)



-40-

유객(遊客)이 헛보고 지나니 그를 설어하노라

묻노라 저 읍비(泣碑)야 네 눈물 얼마완대

이토록 흘리고서 상기 아니 마르나니

만고한(萬古恨)맺힌 눈물이니 그칠 날을 몰라라

계옵던 옛집 터를 절하고 굽혀드니

벽상(壁上)영정(影幀)이 사신 듯 말하시 듯

맞추어 울밑 황국이 서리 속에 섰더라

-이은상의 「선죽교」전문

윤곤강은 시론집 『시와 진실』에서 조운의「선죽교가 가장 백미인 것은 이 시

인은 생활의 시,생명의 시,과감한 진실성을 찾아 육체적으로 돌진하는 인간적 투

지를 가지고 있는 까닭이라고 하며 그러한 의미에서 조운을 현대 조선 시조작가 속

에서 가장 이채를 가진 존재로 생각한다고 하였다.이 작품을 보고 윤곤강은 “언뜻

보면 단조한듯 하지마는 사람으로 하여금 예술이란 한낱 오락의 대상이 아니라 피

로써 엮어지는 생명의 燐火라는 느낌을 直覺하게 하는 것”61)이라고 평하였다.똑같

은 소재와 같은 시대의 시인으로 이은상이 쓴 작품을 비교하면 노산의 작품과 조운

의 작품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그냥 쉽게 가슴에 와 닿는 시가 조운

의「선죽교」라면 노산의「선죽교」는 유자풍의 흔적이 가시지 않았음을 느끼게

한다.다음은 충무공이 대승을 거둔 곳인 「수영 울똘목」에 대한 시조이다.

碧波亭이 어디메오

울똘목 여기로다

當年에 못다 편 뜻

상기도 남아 있어

61)윤곤강,「창조의 동기와 표현-조운 시조를 중심으로 하여」,『시와 진실』,한누리미디어,18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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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워리렁충청

울며 돌아 가누나

-「水營 울똘목」전문

이 작품도 역시 조운의 역사의식을 볼 수 있는 시조이다.명량해전의 격전지인 진

도 앞바다 ‘울똘목'은 충무공 이순신이 13척의 배로 왜군 133척의 배를 물리쳐 대승

을 거둔 곳이다.조운은 이곳에 와서 당시의 상황을 그려보며 울분의 심정을 적고

있다.당년에 못다 이룬 뜻이 아직도 남아 있어 오늘도 물살은 휘돌아 워리렁충청

울며 돌아간다고 하였다.일제의 감시하에 "울며 돌아간다"는 항일정신은 400년 전

의 역사를 되돌아보게 한다.이처럼 조운의 기행시조는 역사를 되돌아보며 오늘의

역사로 이어 생각하는 그의 재생적 역사의식이 담겨있다.다음도 기행시조로 농민의

식 속에서 살았던 조운이 전봉준의 옛집을 방문하고 쓴 시조이다.

斗星山 이언마는 녹두집이 그 어덴고

뒤염진 늙은이 대답은 하지 않고

고개를 배트소롬하고 묻는 나만 보누나

솔잎 댓잎 푸릇푸릇 봄철만 여기고서

일나서 敗했다고 설거운 노래마라

오늘은 백만농군이 죄다 奉準이로다.

-「古阜斗升山」전문

녹두장군 전봉준이 살았던 생가를 찾아 나선 화자는 "오늘은 백만농군이 죄다 奉

準"이라고 자신 있게 노래한다.지나간 좌절의 시간들을 되돌려 놓을 수 있다는 자

신감에 차있는 화자를 느낄 수 있다.

조운은 본인이 농촌 사람이었고 농민이라는 의식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다.농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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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관심을 가지고 역사의 현장을 찾은 그는 퇴비를 지고 가는 노인을 만난다.녹

두집이 어디냐고 물어보는 나그네에게 대답은 안하고 고개를 배뚤어지게 쳐다보는

노인을 사투리인 ‘배트소롬'으로 표현하여 언잖게 생각하지 않고 애정 어린 시선으

로 바라보고 있는 화자를 느낄 수 있게 한다.또한 단순한 회고조의 기행시조가 아

님을 알 수 있다.전봉준의 생가를 묻는 나그네에게 고개를 ‘배트소롬'하면서 물어

보는 나그네를 되쳐다보며 대답을 금방하지 못하는 것이 당시의 현실62)이었다.그런

미심쩍음은 최근까지도 갑오년 농민전쟁이 의미 축소되어 이어져 온 역사적 질곡이

다.지금으로부터 오십여 년 전에 조운이 이 시조에서 ‘백만 동학군'이라 하지 않고

백만 농군이라고 기술한 것은 정형시의 음수율을 위한 배려는 결코 아니었을 것이

다.의미 축소를 위하여 오랜 세월 의도적으로 강조한 ‘동학란'의 ‘동학'이라는 종교

적 색깔을 지움으로써 조운은 갑오년 농민전쟁의 정체성을 강조하고 싶었을 것63)으

로 생각된다.해방 전까지는 아예 언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조운의 전봉준 생

가 방문은 그의 용기를 볼 수 있는 작품이다.또한 역사와 현실 속에 서서 역사를

반추하여 오늘을 살아가려는 그의 역사의식을 읽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장소를 소재로 한 작품에서는 특히 조운의 민족,민중의식을 알 수 있

다.그는 역사의 현장에서 지나간 사실들을 떠올리며 오늘의 역사로 되살린다.

62)1894년 고부에서 시작된 동학농민혁명은 전국으로 번져갔으며 '탐관오리제거,백성구제,축멸왜양'

을 내걸고 시작된 농민군의 함성은 갑오개혁을 이끌었다.정부는 청나라 군대를 끌어들여 동학농민

군을 진압하려 하였고 결국 일본군까지 끌여 들여 결국 청일전쟁으로 이어진다.1945년 해방이 될

때까지 동학혁명에 대한 언급을 피했다.

63)정양,「시조시인 조운과 탱자의 꿈」,『유심』,2001년 여름호.77~8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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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시조형식에 나타난 현대성

1.율격의 다양화

정형시에서의 율격은 꼭 필요한 조건이다.율격이란 리듬에 어떤 규칙성이 가해져

서 반복적으로 실현되어 정형성을 가질 때 나타나는 것으로 시조의 율격을 말할 때

는 흔히 ‘음수율'이나 ‘음보율'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음수율이란 일정한 음절수의

반복에 의해 형성되는 음률이며,음보율은 호흡상 휴지에 의해 구분되는 율격적 혹

은 문법적 토막이 일정한 수로 연속 되풀이 될 때 형성되는 음률을 말한다.우리말

에는 강약율과 운이 없으며 운율을 자수로 규정하기에는 변형적인 음수율이 많으므

로,시조의 정형성을 규정하는데 있어서 규칙적인 단위를 음보로 보는 태도를 취하

게 된다.64)

그리고 음수율로 시조의 율격을 파악할 때는 초장 중장 종장을 3434/3434/3543

의 형식으로 규정하였다.그러나 실제로 많은 시조들이 이 음수율에 안 맞는 것을

볼 때 이것을 불변의 정형으로 규정할 수는 없다.65)그런 점에서 음수율에 의한 율격

연구가 무의미해지고 다시 음보율 즉 시간의 등장성으로 율격을 파악하게 된다.그

러나 율격 그 자체만으로는 미적 내용도 가치 개념도 없다.내용의 의미 연결과 유

기적 결합을 가질 때 율격은 그 시적 의의가 발현되는 것이다.시인이 어떤 율격을

선택한다는 것은 표현하고자 하는 미적 내용을 담아내기에 가장 적합한 형식 원리

이기 때문이다.66)이러한 원리를 파악한 조운은 가창되던 고시조와는 다르게 의미를

살리기 위한 방편으로 율격의 변용을 꾀한 것으로 보인다.보다 자연스러운 율격으

로 시조의 정형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표현의 폭을 넓히고 있기 때문이다.67)

이러한 시가 율격 틀의 모색은 1920년대 후반 ‘시조부흥운동’시기부터 시조의 연

원,형식,창작 방법과 더불어 다양하게 전개되었는데 이시기에 논의된 시조 율격론

들은 우리시가의 율격적 모형에 관한 초기의 본격적인 이론 탐색 작업이라 할 수

있다.이병기68),이광수,이은상69)들의 시조 형식과 율격 이론은 조윤제에 의해 정리

64)김제현,『시조문학론』,예전사,1999,35쪽.

65)조동일,『한국 민요의 전통과 시가율격』,지식산업사,1996,213쪽.

66)성기옥,『한국시가율격의 이론』,새문사,1986,27쪽.

67)정수자,앞의 논문,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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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이후 우리 시가 율격 이론의 기본적인 틀을 마련하였다.70)조윤제의「時調字

數考」71)는 앞서 논의된 이병기,이광수의 소론들을 바탕으로 시조의 형식적 틀을

자수율적 체계로 규범화하여 제시한 본격적 논문이었다.조윤제는 최남선 본「歌曲

源流」를 텍스트로 시조를 3장 12구로 나누는 전제하에 각 구의 음절수를 통계적

으로 분석하였다.그는 3내지 4음절을 단위로 하는 각 구의 기준 음수가 통계상 두

드러지게 나타남을 지적하면서 이것이 시조의 기본 율격 단위가 된다고 보았다.이

러한 조윤제의 설과 비슷한 설을 주장하면서 한층 정밀한 율조의 원칙을 발견한 사

람이 조운이다.

조운이 주장한 시조의 기본형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제자 조남령이 쓴

「현대 시조론」72)에 조운의 시조형태론이 소개되어 있다.

초장 3 5 4 4

﹐

중장 3 4 4 4

﹐ ﹐ ﹐

종장 3 6 4 3

위와 같이 조운의 시조 형태는 한 수를 3장 12구로 하며 방점이 그려진 구의 음

68)이병기는 「율격과 시조」(동아일보,1928.11.29)에서 우리말의 특성을 고려한 율격적 특성으로

음장을 기조로 한 음성율과 음위를 기조로한 음위율이 있다고 하여 고시조에서 그 예를 찾아 보인

후,음수율을 위주로 한 편의 시조를 몇 구로 나누어야 하는가에 대해 설명하였다.시조의 3장 형식

은 초 중장을 각 2구로 나눈 합계 4구의 전반부와 종장을 4구로 나눈 후반부를 지닌 불균등한 8구

형식으로 본 것이다.

69)이은상은 「時調短型芻議」(동아일보,1928.4.18)에서 고시조의 형식을 통계적으로 고찰하여 새로

운 시조 창작에 필요한 기본 형식을 설정하였다.그는 고시조는 가곡을 표준한 것이었고 신창작은

낭독 구조를 표준하는 것이라 하여 근대시로 창작되는 시조의 기본 형식을 음수율적 체계에서 제시

하고자 하였다.그는 시조의 3장 형식에서 각 장은 4구씩으로 성립된다고 보고 각 구의 기본 율조

는 4.4조를 바탕으로 약간의 가감이 있을 수 있다고 보았다.각 장 4구 형식은 혹 논자에 따라 전

후,상하,내외의 2구라 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으나 이것 역시 형식 해설의 편의에 의한 것이

어서 같은 맥락의 것으로 보았다.

70)조창환,「초기 시조율격론의 형성과 전개」,인문논총 제 7집,1997.5쪽.

71)『신흥』 4호,1930,88~119쪽.조창환,초기 시조 율격론의 형성과 전개,인문논총 제7집,1997,12

쪽,재인용.

72)조남령,「현대시조론」,『문장』,1940.12.156~1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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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구 2구 3구 4구

초 장 2․ 3․ 4 4․ 5․ 6 3․ 4․ 5 4

중 장 2․ 3․ 4 3․ 4․ 5 3․ 4․ 5 4

종 장 3 5․ 6․ 7 4 3

초 장 3 4 3(4) 4

중 장 3 4 3(4) 4

종 장 3(불변) 5 4 3

1구 2 구 3구 4구

초

장
(2․3․4)5 3․(4․5․6)7․8 2․(3․4․5)6․7 3․(4)5․6․7․8

중

장
1․(2․3․4)5 2․(3․4․5)6․7 2․(3․4․5)6․7 3․(4)5․6․7․8

종

장
(3) 4․(5․6․7)8․9․10 (4)5 3(4)

절수는 그대로 유지한다.그리고 각 구의 음절수는 1음씩 자유로 가감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여 ‘정조율'로 나타내고 다시 추가로 ‘변체'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이것은

조운이 현대시조의 앞날을 내다보며,문학적 탄력성을 생각하여 설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여기서 말하는 구는 현재의 음보 부분에 해당하며 음보 2개를 합치면 구가

된다.그리하여 현대시조는 3장 6구 12음보의 형식을 갖는다.다시 말해 6句 12音步

라는 것은 각장의 초,중,종장 3장이 6개의 구가 되고,하나의 구는 2개의 음보로

이루어지므로 한 장은 4음보가 되어 초,중,종 3장은 모두 12개의 음보로 이루어진

다.

<조운의 정조율>

<조운의 변체>

*()은 정조율 표시

이와 비교할 수 있는 설은 조윤제의 6구설73)로 시조 형태는 다음과 같다.

73)조윤제,「시조의 본령」,『한국시가의 연구』한국문화총서 제6집,을유문화사,1947,1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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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수율에 대하여 살펴보면 춘원이나 노산이 12구체로 파악하였고 가람 이병기는

초장과 중장을 각각 2구로 보고 종장의 특이성을 살리기 위해 종장만을 4구로 보아

구체를 주장하기도 했다.그러나 안자산과 조윤제는 6구체를 주장해 왔으며 오늘에

와서는 거의 정설로 인정하고 있다.이러한 6구의 구수(句數)는 또 제각기 두 구절

씩 짝이 되어 하나의 행,즉 한 장을 이루게 되어 있다.74)조윤제의 6구설에 대해 조

남령은 “한 장을 12구로 이해하여 초,중장 제4구(제4음보),종장 제3구(제3음보)는

변동이 있을 수 있으나 변동을 즐기지 않고 종장 제1구(제1음보)의 3음수는 절대 불

변,나머지는 비교적 자유스럽다”라고 그의 견해를 인용 소개하였다.75)6구설과 12구

설의 차이는 6구설이 구 단위의 의미적 연대와 氣息을 중심에 둔다면,12구설은 음

보 단위의 의미적 연대와 기식을 중심에 둔다는 데에 있다.조운의 경우에는 구 중

심이 아닌 음보 중심이 되고 이때의 음보는 그 자수 구성에 따라 1어절이 될 수도

있고 2,3어절이 될 수도 있게 된다.즉,6구율은 각 장 2구씩 구성하되 그 각각의

구는 의미 생성 단위로써 독립된 것이며 또한 구 내에서 긴밀한 주술(主述)적 의미

관계를 이루게 되고,12구율은 시조가 12개의 독립된 마디와 그 마디 내에서 긴밀한

의미 관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되는76)것을 말한다.

조남령이 이해한 조운의 12구율은 시조의 12음보율적 특성이었으며 조운이 설정

한 음수율적 기준이 조윤제보다 한결 정밀한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보았다.그러나

조운은 음수율적 기준형에서 각 句의 기준형을 설정하되 한 두 음절의 독자성을 인

정하여 정격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였다.이는 문학성의 구현을

위해 창작자로서,새로운 시조형태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다.다음 글을 보면 이

러한 조운의 생각을 알 수 있다.

전부 고곡(古曲)에서 세밀히 뽑아 과학적으로 정리하셨다.그런데 여기에 주목할

것은 초장 제 2구와 종장 제2구다.이는 운(雲)님의 독특한 설이며 조님의 부주의로

캐낸 것이다.즉 여러 사람이 건성으로 간과하는 것이지만 초장 제2구가 4이하로 된

고전의 예는 아주 드물뿐더러 그리되면 시조적 운조(韻調)에 맞지 않게 된다.또 종

장의 제2구가 5이하 되는 것도 그러하다.그런데 조님이 4,5만을 정하여 두고 비교

74)정병욱,증보판『한국고전시가론』,신구문화사,2003,203쪽.

75)조남령,앞의 글 157쪽.

76)김주석,「조운 시조 연구」,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4,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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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자유롭게 변할 수 있다고 말하신 것은 부주의였다.이는 실로 운님의 주밀한 조사

이며 운님이 얼마나 시조적 운조를 중요시하시는가를 말한다.정조율에서 초 중장 제

4구,종장 제3구,4구(1구는 물론)를 가감 못하게 함은 더욱 그러하시다.사실 운님

의 시조 낭독을 들어 본 이는 알겠지만,절절 단장의 운조는 시구의 뜻 여하 없이 잊

히지 않는 인상을 준다.

雲님은,變體는 句調에 아름답지 못한 點이 잇다는 것뿐이고 다른 理由를 두시

지 않았다.그러기에 우리가 正調律을 쓰든지 變體를 쓰든지는 아랑곳 없다.作者

自身이 아름답다고 보면 그만이다.型의 구박을 옹색스럽게 濫受할 필요가 어데 있

느냐.스스로 型을 開拓하여 비로소 價値가 빚어나는 것이 아닌가.77)

조운의 정조율과 조윤제의 기본형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조윤제는 두 구만의 기

준변동을 설정하는데 조운은 일곱 구의 기준변동을 설정한 점이다.이는 조윤제의

검토 대상 시조의 폭이 조운의 검토 대상 시조의 폭보다 좁았기 때문이다.조윤제는

『가곡원류』의 평시조를 검토했고,조운은 『가곡원류』,『청구영언』,『해동가

요』를 검토했다.78)또한 조윤제는 학자였고 조운은 시조작가였기 때문이다.학자는

논리와 지식 전수를 중시하여 흔들리지 않는 기준제시를 꿈꾸므로 가능하면 기준변

동을 줄이고자 한다.그에 반해 작가는 자유로운 창조를 꿈꾸므로 폭넓은 기준설정

을 원하기 때문이다.79)

다시 말해 조운은 이 글에서도 말하듯이 단지 기준형으로 시조 기본형을 잡아 놓

았을 뿐 형식에 꼭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작가 자신이 아름답

다고 보는 型으로 시조의 음절수를 맞춰 개성에 맞는 시조를 짓고 가꾸면 현대적

문학으로 자리 잡을 수 있으리라고 본 것이다.

작품의 분석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평시조

우선 평시조 중 초기시조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시조 형식의 기준형에 맞춰

쓰려고 했음을 알 수 있고,아직 고시조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볼 수 있

77)조남령,앞의 책,159쪽.

78)가람일기(1932.6.3)에 조운이 세 책을 빌려갔다는 기록이 있다.이병기,『가람문선』,신구문화사,

1066,128쪽.

79)곽동훈,앞의 논문 앞의 책,130~1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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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山으로 오르는돛 山에서 나리는돛

오는돛이 가는돛가 가는돛이 오는돛가

沙工아 山影이 잠겼느냐 桃花떴나 보아라.

-「仙津歸航(法聖浦 十二景 중)」전문

海光이 늘실늘실 하늘에 닿았는데

먼 곳은 金빛이오 가까운곳 桃花로다

落霞에 갈매기 펄펄 어갸뒤야…….

-「西山落照(法聖浦十二景중)」전문

「法聖浦 十二景」은 1925년『조선문단』8호에 발표한 첫 시조작품이며 12수의

연시조로 각 수 마다 제목이 따로 붙어 있다.윤선도의「어부사시사」를 모방한 듯

한 느낌을 받는다.전형적 고시조의 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구

태의연한 시상과 빈번한 한자어 사용이 그러하다.또한 종장 마지막 음보를 생략하

는 개화기 시조의 특성도 보인다.「西山落照」종장의 ‘어갸뒤야…….'가 그것인데

이것은 조운이 노래로서의 시조 개념을 아직 가지고 있었던 때80)에 창작한 작품이

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法聖浦 十二景」은 자유시를 짓다 시조를 짓기 시작

한 초기작품으로 시조문학에서 그의 본형을 찾고 앞으로 재능을 발휘하기 위한 하

나의 청사진을 펼쳐 보이는 작업81)이었다고 할 수 있다.

저물자 물이미니 갈매기도 따라든다

暎湖에 달이 밝고 月浪臺 물은잔데

80)조운은 시조창을 직접 부르기도 하였으며 신재효 판소리 여섯마당을 발굴 복원하기도 하였다.

81)이인배,「영광땅의 조운」,『예향 50호』,1988.17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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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은 가을을먹음어 살랑살랑 부더라

山月은 물에잠겨 두렷이 흐르는데

맑은 바람은 蓮波를 일으키며

배ㅅ몸을 실근실근밀어 달을따라보내더라

-「暎湖淸調」3수

「法聖浦 十二景」이 초기 시조로 아직 고시조의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반면

「暎湖淸調」는 자유로운 구어체의 사용과 상투적인 말투에서 어느 정도 벗어났음

을 보여준다.또한 율격적 규칙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워진 점 등이 현대적 감각을

드러내고 있다.여기서 조운 시조의 현대적 변모의 발단이 엿보이며,조운이 현대

시조의 독자적 세계를 형성해 나가는 출발점이라 볼 수 있다.조운 자신이「暎湖淸

調」의 후기에서 "어떤 句는 初章中章의 區別을 세지안코 終章만을 부처도 보았

다 이것도 첫시험이다"82)라고 하여 시조의 형태적 실험을 의도적으로 시도한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두 작품은 1925년 같은 해에 발표한 서경적 연시조이다.하지만

조금 먼저 발표한 「법성포 십이경」이 고전시조의 양식적 답습이라면 「영호청

조」는 조어와 율격에서 파격과 실험을 시도했다는 것이 흥미롭다.83)

다음 작품은 평시조 중 1수짜리 단시조로 기본형에 정확히 들어맞게 쓴 시조의

예이다.

무꽃에 번득이든

흰나비 한 자웅이

쫓거니 쫓기거니 한없이

올라간다

바래다

82)조운,『조선문단』 12호,1925.10.77쪽.

83)조창환,「조운론」,『인문논총』 제1집,아주대학교,1990,6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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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래다 놓쳐

도로 꽃을 보누나.

-「무꽃」 전문

千年에 하루씩만

별밤이 있다 하면

기나긴 겨울밤을

선 채 얼어 굳을 망정

우러러 꼬박 새고도

서오하여 하렸다.

-「별」 전문

위의「무꽃」은 초장 3434,중장 3434,종장 3543으로 정격의 음수율에 맞게 쓴

시조이다.이와 같이 완벽하게 정격을 지킨 시조는 조운시조집의 단시조 중 「독

거」,「황진이」,「책보다가」등 6수와 초장 343(4)4,중장 343(4)4,종장

3543의 초,중장의 3음보에 4음절을 허용한 정격율을 지킨 시조로는「별」등 7

수가 있다.그러므로 전통적 시조의 기본 율격에 부합되는 작품은 두 숫자를 합한

13수에 불과하다.위의 결과로 조운은 형식에 얽매이지 않았음을 볼 수 있다.다음

은 중장 둘째 음보가 1음절로 되어있어 음절수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작

품이다.

갈매기

갈매기처럼

허옇게/무리 지어

마음 대로/좀

쑤어려/보았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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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아란/물결을 치며

훨 훨/날아도 보고.

-「갈매기」전문

「갈매기」는 초장 3534/중장 4134/종장3525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중장의 둘째

음보다.‘좀'이 1음절로 되어있어 조운 자신이 설정한 중장 2음보 변체 음수율 (2~7

음절)로 보더라도 음절수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사실 음보는 율격 형성의

직접 구성요소이기 때문에 음보의 종류를 명확히 규정해 두고 있다.음보84)는 3음격

음보와 4음격 음보를 기본음격으로 하고 2음격 음보와 5음격 음보를 파생음격으로

하는,그 자체로서 한 체계를 이루고 있다.따라서 우리 시가 율격에서 음보의 형성

은 2모라에서 5모라의 범위 안에서 양식화된다.85)즉 2모라에서 5모라 이내의 음격들

은 율격양식의 구성요소로서 각각의 독자적인 개성을 지니지만 1모라,즉 1음절인

‘좀'은 길게 발음하더라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조 율격에는 안 맞는다고 할 수 있

다.특히 초장이나 중장의 첫째 음보나 셋째 음보일 경우에는 가능하지만,뒷부분이

무거워야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시조 율격의 경우에 둘째 음보나 넷째 음보에서 1

음절을 쓸 경우 정형을 위협하는 파격이라고 할 수 있다.그러나 의미상으로 보았을

때는 ‘제발'이라는 간절함이 더 강조됨을 느낄 수 있다.다음은 중장 첫 음보가 1음

절로 되어있는 작품이다.

새로 바른/窓을 닫고/수수들을/까는 저녁

요/빗소리를/鐵窓에서/또 듣다니

언제나/등잔불 돋으면서/이런 이약/할까요.

-「가을비 중 (안해에게)」부분

84)우리시가 율격 1마디(음보)의 음량은 4모라이다.1mora는 1음절 정도의 음량이며 이 4모라 음량은

음절+장음+정음으로 채워진다.

85)성기옥,앞의 책,1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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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해에게」는 중장이 1음절,4음절,4음절,4음절로 이루어져 있다.첫 음보 ‘요'

는 3음절이 놓여야할 자리에 1음절이 놓여있어 음절수가 부족한 듯 보인다.하지만

중장 첫 음보 변체를 보면 1음절부터 5음절까지 가능하므로 조운이 설정한 형태론

에 빗나가지 않는다.또한 앞 음보이기 때문에 뒤의 구가 무거워야 하는 시조의 안

정감에 있어서도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다음은 초장의 첫 음보가 2음절로 시작하

는 작품들이다.

눈을/파헤치고/난초잎을/내놓고서//

-「蘭草잎」초장

梅花/늙은 등걸/성글고/거친 가지//

-「古梅」초장

울이/없는지라/뵈는 것이/다 뜰일다//

-「題家」초장

내가/그림을 배워/아버지를/그리리라//

-「아버지 얼굴」

술은/싫어해도//술자리에도 좋더니라//

-「故友 竹窓」초장

언눈/밟히는 소리/좋아라고/딛는 듯이//

-「×月 ×日」초장

등에/비친 햇볕/다사도/한저이고//

-「故鄕 하늘」초장

한번/눕혀노면/옆에 사람/어려워라//

-「寒夜」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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窓을/열뜨리니/와락/달려 들을 듯이//

-「佛甲寺一光堂」초장

눈에/車가 막히면/새벽길/三十里 걷는다고//

-「日曜日 밤」초장

1947년 『조운시조집』에 실린 단시조 중 초장의 음절수가 2음절로 시작하는 작

품들의 예이다.그리고 중장의 첫 음보가 2음절로 시작하는 작품까지 모두 합하면

단시조 60편86)중 34편이나 되므로 2음절로 시작하는 작품이 전체의 50%가 넘음을

알 수이다.일반적으로 3음절로 시작하는 시조에서 2음절로 시작하는 시조가 이처럼

많다는 것은 억지로 글자 수를 맞추려하지 않았음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다.또

한 두 음절의 간결함과 약간의 긴장감으로 시작하는 시조의 묘미를 작가는 선호했

을 것이다.이러한 예는 고시조에서도 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황진이의 유명한

시조 "어져 내일이야 그릴 줄을 모르는가/이시랴 하더며는 가랴마는 제구태여/보

내고 그리는 정은 나도 몰라 하노라"에서 ‘어져’의 두 음절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초장에서 다양한 율격을 보이는 대표적인 예로 「채송화」,「오랑캐

꽃」,「야국」,「佛甲寺一光堂」등이 있다.

불볕이/호도독호독/

내려쬐는/담머리에

-「채송화」초장

넌지시/알은 체하는/

한 작은/꽃이 있다

-「오랑캐꽃」초장

가다가 주춤/

머무르고 서서/

86)『조운시조집』의 시조 중 「가을비」는 세 개의 제목이 따로 있어 단시조로 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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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끄러미/바래나니

-「野菊」초장

窓을/열뜨리니/

와락/달려 들을 듯이

-「佛甲寺一光堂」초장

음절수를 보면 「채송화」 3544,「오랑캐꽃」 3534,「야국」 5644,「佛甲寺

一光堂」 2426이다.일반적으로 말하는 3434의 율격에 많이 벗어나 있는 것을 발

견할 수 있다.그러나 조운이 설정한 변체를 보면 어긋남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변체에서는 초장의 첫째 음보가 2음절에서 5음절까지,둘째 음보가 3음절에서 8음

절까지,셋째 음보가 2음절에서 7음절까지,넷째 음보가 3음절에서 8음절까지 허용

하고 있으며,위의 음절수가 문제되는 ‘호도독 호독',‘머무르고 서서',‘달려 들을

듯이'등이 율독을 하면 한 음절로 잘 읽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시조라는 정

형 양식이 지시하는 율격적인 기대감에 따라 이를 율독 해야 하기 때문에87)음절수

가 많은 것은 조금 빠르게 읽고,음절수가 적은 것은 조금 느리게 읽어 기준 음보인

4음보격에 맞추게 되는 것이다.88)다음 작품은 특히 초장 넷째 음보에 음절수가 많은

시조이다.

눈에/車가 막히면

새벽길/三十里 걷는다고

밤으로/간다는 안해

달래어/잡아 두고

자다가/깨일 때 족족

87)성기옥,앞의 책,18쪽.

88)정수자,앞의 논문,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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窓을/열어보았다.

-「日曜日 밤」전문

이 작품의 음절수를 살펴보면 초장 2537,중장 3534,종장 3525로 정격의 음수율

에서는 벗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특히 눈에 띄는 것은 ‘三十里 걷는다고’로 4음

절에 해당하는 부분이 7음절로 쓰여 있다.그러나 조운 변체의 율에서 보면 이 역시

초장의 넷째 음보가 3음절에서 8음절까지 해당하므로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에서 말했듯이 음절수가 많은 것은 조금 빠르게 율독하여 시조라는 정형 양식이

지시하는 기대감에 따라 율독하기 때문에 4음보격에 맞추게 되기 때문이다.

다음은 음절수를 정조율에 맞추지 않고 자유롭게 쓴 예이다.

ㄱ)가다가 주춤/머무르고 서서/물끄러미/바래나니

5 / 6 / 4 / 4 -「야국 」초장

ㄴ)꾀꼬리 사설/두견의 목청/좋은 줄을/누가 몰라

5 / 5 / 4 / 4 -「부엉이」 초장

ㄷ)갈매기/갈매기 처럼/허옇게/무리지어

3 / 5 / 3 / 4

마음대로/좀 /쑤어려/보았으면

4 /1 / 3 / 4 -「갈매기」 초,중장

ㄹ)먼 산을/바래다가 보니/손에/꽃잎일레라

3 / 6 / 2 / 5 -「그 매화」 종장

ㅁ)집이/없는지라/뵈는 것이/다 뜰일다

2 / 4 / 4 / 4 -「題家」 초장

ㅂ)천리/만리 길을/밤낮 없이 /울어 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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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 / 4 / 4 -「노도」 중장

ㅅ)볏잎에/꽂힌 이슬/놀랠세라/부는 바람

3 / 4 / 4 / 4

빨아 대룬/적삼 /겨드랑이/간지럽다

4./ 2 / 4 / 4 -「夕凉」 초,중장

ㅇ)잠꼬대/하는 설레에/보던 글줄/놓치고서

3 / 5 / 4 / 4 -「잠든 아기」초장

ㅈ)뻘건 해/끓는 바다에/재롱 부리듯/노니다가

3 / 5 / 5 / 4

도로/솟굴듯이/깜박 그만/지고 마니

2/ 4 / 4 / 4 -「해불암 낙조」 초 ·중장

위의 예는 기식 단위 즉,말이 끊기는 곳을 염두에 두지 않고 쓴 작품들이다.이

또한 시조의 규칙성을 벗어나 글자 수의 변화를 추구하고자 한 것으로 생각된다.위

와 같이 조운의 시조 작품은 어디에서 끊어 읽어야 될지를 모를 만큼 자유시에 가

까운 다양한 음수율을 취하고 있다.89)

또한 위와 같은 결과들로 조운은 시조의 정형에 얽매이지 않고 의미 위주로 율격

을 꾀했음을 알 수 있다.그러므로 전달력을 높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고 자연스

러운 호흡으로 이어지고 있다.간혹 시조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경우도 있지만 율격

의 규칙 위배는 단지 규범적인 표현장치로부터의 벗어남을 뜻할 뿐,가치의 손상 여

부와는 관계가 없다.가치란 이 규칙의 위배에 의해 새롭게 변형된 표현장치가 그

작품의 다른 현상과 얼마나 조화 있게 어울리고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정될 문제

이기 때문이다.90)이러한 고찰로 볼 때 조운이 보인 음수율에 의한 율격의 다양화는

거의 자신이 정한 시조형식에 의한 것이었고 의미와 자연스러운 호흡과의 조화를

이루고자 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89)여동구,조운 시조 연구,청람어문학 제1호,1993.100쪽.

90)성기옥,앞의 책,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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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설시조

시조에는 기본 틀인 평시조와 시조의 기본 틀 내에서 말 수를 확장하는 변화형으

로 그 변화의 폭과 방법에 따라 엇시조 혹은 사설시조로 나뉜다.평시조 즉 短歌는

어떠한 사상 정감을 드러낸다 하더라도 일단 3장 6구의 짧은 형식에 담아 완결해

내야하는 극히 짧은 노래 양식이다.

이러한 평시조의 짧고 엄정한 형식의 기본형으로만 향유할 경우,여러 복잡한 세계

상이나 사상을 담는 그릇으로는 지나치게 협소하며 그 구현하는 미학 또한 너무나

고상하거나 단정하여 일탈에서 오는 여유로움을 갖기 어려우므로 그러한 제약에서

벗어나 사설의 확장을 시도하기 위해 생겨난 것이 長歌91)즉 사설시조이다.고시조

에서의 사설시조는 조선조 중기 이후의 실학사상과 산문정신,평민의식이 깔려있다.

작자가 사대부에서 중인층에 이르는 폭넓은 층을 형성하면서 주제와 소재를 넓히는

계기가 되고 표현의 사실성 추구로 폭로적인 진술이나 회화적 방법이 자주 등장92)

하였으며 윤리나 이념을 강조한 사회 전체의 가치보다 개인의 삶을 활발하게 표출

하였다.

이런 특성에 힘입어 장형시조는 17,18세기에 융성을 보이다가 19세기부터 서서히

쇠퇴,20세기에는 거의 소멸 상태에 이른다.형식 논쟁이 활발했던 ‘시조부흥운동'

시기에도 장형시조에 대한 논의나 창작은 없었고 연구자나 창작자 모두 시조라면

당연히 단형시조를 일컬었다.이런 상황에서 존재조차 미미했던 장형시조가 이후에

개인 시조집에서는 몇 편 보이고 있다.이병기의 『嘉藍時調集』(1939)에 2편,김

상옥의 『草笛』(1947년)에 1편,그리고 조운의 『조운시조집』(1947년)에 1편이 있

는 것이다.93)

사설시조의 구조적 특징은 평시조의 기본 음률과 산문 율이 혼용된 산문체의 시

조로 역시 초·중·종장의 3장으로 되어 있으며 종장 첫 음보의 자수는 3음절 고정적

이다.나머지는 대체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형식으로서 시조 형식의 해체와 자유

시형을 지향해 가는 형식적 특징을 갖고 있다.그런 점에서 사설시조를 현대적 자유

91)김학성,「시조 양식의 전개와 그 운용의 묘」,『시조의 형식특징과 그 운용의 미학』,성균관 대

학교 출판부,2009.11쪽.

92)정혜원,『시조문학과 그 내면의식』,상명여자대학교 출판부,1992,137쪽.

93)정수자,앞의 책,9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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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가장 근접한 형태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사설

시조가 리듬을 생명으로 하는 서정시라는 점이다.사설시조는 일정한 운율 체계가

있고 그 속에 내용이 녹아있는 것으로 이것은 평시조의 기본 장단 속에서 소화시켜

야 하며,단시조에 비해 문장이 길고 그것도 주로 중장이 길어진다.이때 長文化는

대개 열거나 반복을 통해서 장문화 된다고 할 수 있는데,열거는 동질적 요소의 여

러 경우를 나열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반복은 한 요소가 되풀이 되는 경우라 할 수

있다.94)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면,사설시조는 3장으로 이루어지며 각 장이 2음보격 연속체

로 다시 말해 4음보를 잘게 쪼갠 형식으로 말을 주섬주섬 주워섬기고 사슬을 이어

가듯 구슬구슬 엮어 말수가 많아진 시조이다.그래서 엮음시조,습시조,좀는 시조,

말시조라 부르기도 한다.종장의 ‘소음보+과음보+평음보+소음보'로 이루어지는 변형

율격까지 지키면서 3장을 준수하는 시조이되 말수가 어느 정도 자유롭게 늘어난 시

조이다.그냥 무잡하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고받고 주고받고 하는 식으로 경쾌

하게 엮어나가면서 낭창낭창 말을 이어나가고 받아넘겨서 우리말의 감칠맛과 섬세

한 멋을 제대로 드러낼 수 있게 하는 것이다.95)조운 시조에 있어 단 한편의 사설시

조인 「九龍瀑布」를 보면 다음과 같다.

사람이 몇 生이나 닦아야 물이 되며 몇 劫이나 轉化해야 금강에

물이 되나!금강에 물이 되나!

샘도 江도 바다도 말고 玉流 水簾 眞珠潭과 萬瀑洞 다 고만 두고

구름 비 눈과 서리 비로봉 새벽안개 풀 끝에 이슬 되어 구슬구슬

맺혔다가 連珠八潭 함께 흘러

九龍淵 天尺絶崖에 한번 굴러 보느냐.

-「九龍瀑布」전문

94)임종찬,『현대시조론』,국학자료원,1987,123쪽.

95)홍성란,「사설시조란 무엇인가」,『현대시학』,2008년 12월호.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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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九龍瀑布」는 평시조가 지닌 초·중·종 3장의 구성방식을 지녔으며,

시상의 전개방식까지도 이어받아 초장에서 시상이 도입되고 중장에서 그것을 확대,

심화시킨 후 종장에서 정서적 고양과 더불어 시상을 마무리하는 사설시조의 일반적

인 흐름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96)또한 종장이 소음보+과음보+평음보+소음보 라는

종장 특유의 율격을 준수하고 있으며 2음보격 연속체로 사설을 길게 엮어가되,통

사.의미 단위의 4마디로 분할되는 평시조의 분절성을 이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 빗금 친 부분이 통사 의미 단위의 4마디로 분할되는 부분이다.

사람이 몇 生이나 닦아야/물이 되며/몇 劫이나 轉化해야/금강에 물이 되나!금

강에 물이 되나!

샘도 江도 바다도 말고 玉流 水簾 眞珠潭과 萬瀑洞 다 고만 두고/구름 비 눈과

서리 비로봉 새벽안개/풀 끝에 이슬 되어 구슬구슬 맺혔다가/連珠八潭 함께 흘러

九龍淵/天尺絶崖에/한번 굴러/보느냐."

시인은 금강산 구룡폭포의 경이로움에 압도되어 물줄기를 바라보며 더없이 차고

맑은 금강의 물이 되어 천척절애에 한번 굴러 보고 싶은 것이다.몇 생애를 거듭하

더라도 샘도 강도 바다도 말고 옥류 수렴 진주담과 만폭동도 아니고 지상에 이슬로

나 구슬구슬 맺혔다가 연주팔담 함께 흘러 한 방울 이슬로 飛流直下 散化되고 싶

은 것97)이다.

조운 시조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대표적 작품이다.윤곤강은 자연을 축사하여 어

떠한 시조보다도 본시와 어깨를 겨룰 작품을 보지 못했다98)고 극찬하였고,한춘섭은

「구룡폭포」는 조운의 대표작이라기보다 오히려 사설시조의 전범 같은 작품99)이라

고 하였다.또한 서벌은 장시조의 경우 가람,노산의 시작들이 있었으나 그렇게 성

96)고미숙,『18세기에서 20세기 초 한국 시가사의 구도』,소명,1998,181쪽.

97)홍성란,앞의 논문,앞의 책,2008년 12월호.38쪽.

98)윤곤강,「창조의 동기와 표현-조운 시조를 중심으로 하여」,『시와 진실』 한누리미디어,1996,

182쪽.

99)한춘섭,「찾아낸 조운 시인의 면모」,『시조문학,』 시조문학사,1991,1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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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한 편은 아니었으며,이 경우에 이르러 비로소 한 차원 더 높게 건사된 것으로 불

교적인 윤회관과 말 다루는 재간이 제대로 맞아 떨어진 일품100)이라고 하였다.

근원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작자의 불교적인 의식을 볼 수 있다.반복법,열거법이

보이며 점층적인 요소에 의해 강조되고 있다.

100)서벌,「현대시조의 흐름」,『한국문학개관』,어문각,1988,343쪽.



-61-

2.형태의 변형

조운은 행과 연의 형태에 있어서도 현대성을 추구했다.고시조의 記寫형식은 내

리박이 줄글 식이었다.그러던 것이 개화기 시조부터 장 구분을 보이고 있다.1904

년 이후 최남선이 3행과 6행으로 쓰기 시작한 뒤로는 그 기사형식이 정해지게 되었

다.101)육당의 『백팔번뇌』에서는 전편이 모두 6행으로 되어있다.이무렵 시조를

써서 발표한 가람과 노산은 모두 3행으로 기사하였다.이때부터 시조는 3행으로 쓰

여짐이 상례로 되었고 간혹 6행으로 쓰는 이도 있었다.102)조운도 초기에는 3행 배열

을 지키더니 점차 다양한 분행을 하기 시작했다.1947년에 간행한 『조운시조집』

을 보면 단수짜리 평시조에서는 3행으로 된 시조가 하나도 없음을 보게 된다.시행

을 5행,6행,7행,8행,9행 등으로 갈라 적어 자유시나 다름없는 記寫103)를 썼음을

볼 수 있다.조운의 다양한 분행 이후 이런 배열은 현대시조에서 보편적인 기사 형

식이 되었다.

『조운시조집』에서 시행의 분행 형태를 보면 초·중·종장을 2·2·2형태로 나눈

것이 25수로 가장 많고 2·2·3행으로 나눈 것이 13수이고 3·2·2행으로 나눈 것이

4수,2·1·1행으로 나눈 것이 4수,3·3·3행으로 나눈 것이 2수,3·2·3행으로 나

눈 것이 2수이다.그리고 이 외에도 1·1·3행,2·1·2행,2·2·4행,2·3·2행,2·

2·1행 등 시행의 다양한 분행을 보인다.104)즉,『조운시조집』 단시조 60수에서는

단 한 편도 초·중·종장을 각각 1행씩으로 구성하여 3행으로 이루어진 작품이 없

다.각 장의 다양한 분행으로 장 중심,구 중심이 아닌 현대성을 추구한 이미지 중

심의 시각적 배열로 이루어졌다.

단시조의 짧은 형태에서 고도의 응축된 시상을 전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장별,

구별의 행간을 이용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章과 章 사이를 연으로 처리하여 단

형 구조에 있어 의미를 심화하고 여백의 미를 나타내고자 하였다.즉 시의 이미지나

의미를 더욱 선명히 드러내고자 형태의 변형을 시도했음을 알 수 있다.이것은 고시

조의 단조롭고 구속적인 형태적 제약을 극복하여 오늘의 현대시조가 있게 한 조운

101)김종호,조운론,『현대시조작가론』,국학자료원,1999,637쪽.

102)이태극,『현대시조작법』,정음사,1981,59쪽.

103)이태극,『시조개론』,새문사,1978,414쪽.

104)조창환,「조운론」,『인문논총 』제1집,아주대학교,1990,8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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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업적이라 할 수 있다.

의미의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 시행을 가장 적절히 나눈 작품을 순서대로 살펴보

겠다.다음은 중장을 3행으로 분행한 예로 내리박이식 표기의 발표 당시 모습이다.

-「古梅」전문

2·3·1배열의 6행으로 나누어 썼다.꽃이 드문드문 피어있는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 중장을 3행으로 나누고,초장과 중장의 의미를 종장에서 집약적으로 제시했다.

한 행으로 쓸 수 있는 중장의 첫 구를 1행으로 하고 둘째 구를 다시 2행으로 나눠

꽃이 여기저기 피어 있는 모습을 연상케 한다.또한 이러한 시행 배열은 율격 호흡

의 운율적 고려로 리듬의 변화가 있으며 시각성이 고려되어 이미지를 강조하는 기

능을 가지게 된다.홍성란은 말을 버린 행간에서 의미와 영상과 여운을 얻었다고 하

였으며 버려서 얻은 고졸(古拙)담박(淡泊)이라 하였고,허울 다 털어버리고 남을

것만 남아 있는 매화 늙은 등걸처럼 인생이거나 문장이거나 잡사 군더더기를 털어

내고 가질 것만 가지라는 거장의 전언105)이라 하였다.

늙은 매화나무에 드문드문 꽃송이가 피어있다.성글고 거친 가지에 어울리게 꽃이

여기 하나,저기 둘씩 달려있다.허울 다 털어버리고 가지고 있을 것만 가진 매화,

105)홍성란,「현대시조 감상」,『유심』,2009.7~8호,18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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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기로 피지 않아 화려하지 않지만 그래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가온다.말을

아끼고 시행을 적절히 나누므로 인해 여백의 미를 살렸다.다음 작품은 종장에서 효

과적으로 분행한 예이다.

-「오랑캐꽃」 전문

이 작품은 종장의 배열이 특이하다는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다.일반적인 방법으

로 표기하면 "너 또한 나를 보기를 나 너 보듯 했더냐."로 쓰거나 또는 "너 또한

나를 보기를/나 너 보듯 했더냐."하고 2행으로 쓸 수 있다.하지만 위의 3행으로

나누어 썼을 때 가장 효과적임을 느낄 수 있다.

너 또한 나를 보기를

나

너 보듯 했더냐

이처럼 3행으로 나누었을 때 오랑캐꽃과 나 사이의 관계를 가장 잘 보여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길가에 외로이 핀 오랑캐꽃인 너와 너처럼 외로운 내가 다른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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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같은 비중을 두고 서 있는 모습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다.다음 작품도

역시 종장에서 3행으로 분행한 시조이다.

눈오고 개인 볕이

터지거라 비친 창에

落水물 떨어지는 그림자

지나가고

와지끈

고드름 지는 소리에

가끔 맘을 설레네.

-「雪晴」전문

2·2·3행으로 나누어 7행으로 쓴 예이다.눈 그친 뒤 환하게 햇볕이 든다.눈이

녹아 낙숫물이 떨어지고,이어 와지끈 고드름 녹아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면 화자는

맘이 설렌다고 하였다.‘落水물 떨어지는’하고 행을 바꾸어 ‘그림자 지나가고’를 써

야 일반적인 句별 나누기가 된다.아니면 ‘落水물 떨어지는 그림자 지나가고’를 한

행으로 쓰게 된다.그러나 ‘지나가고’를 아래의 한 행으로 나눠 낙숫물 떨어지는 그

림자가 한순간에 지나감을 느끼게 하였다.그리고 ‘와지끈'이라는 무거운 것이 떨어

져 부서질 때 나는 소리를 한 행으로 독립시켰다.이것은 지금의 현실상황이 바뀌길

강조하기 위해서다.일제치하의 억압에서 세상이 바뀌었으면 하는 화자의 마음을 보

여준다.창에 비치는 환한 볕의 시각 이미지,고드름 떨어지는 청각 이미지를 함께

보여주고 있다.다음은 종장을 더 세분화하여 4행으로 나눈 시조이다.

窓을 열뜨리니

와락 달려 들을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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萬丈 草綠이

뭉게뭉게 피어나고

꾀꼬리

부르며

따르며

새이새이 걷는다.

-「佛甲寺 一光堂」전문

종장을 4행으로 처리하여 전체 8행의 작품이다.창을 여니 울창한 초록의 숲이 달

려들을 듯이 한없이 펼쳐진 가운데 꾀고리가 서로 부르고 따르는 듯 모여 노는 모

습이 보인다.각기 다른 행으로 처리하여 귀엽게 줄지어 걷는 꾀꼬리의 모습을 시각

적으로 표현했다.불갑사 일광당 주변의 맑고 깨끗한 자연과 평화로운 분위기를 잘

이끌어 내었다.

조창환은 이 작품의 형태미에 대하여 “꾀꼬리/부르며/따르며/······”와 같은 시행

처리에 의해 시조의 형식적 규범성이 지닌 상투형의 억압에서 스스로 자유로워지고

따라서 시형의 자유로움이 시흥의 흥그러움과 어울리는 내재적 리듬감에 걸맞은 형

태적 분방함을 실현하고 있다.106)고 하였다.이와 같은 형태는 오늘의 현대시조에

서 쓰는 분행 방법으로 조운의 앞선 감각을 잘 알 수 있는 작품이다.다음은 종장을

3행으로 분행한 작품이다.

나는야

부엉부엉 울어야만

풀어지니 그러지

-「부엉이」종장

이 작품은 3·2·3행의 8행으로 쓴 시조로 종장의 둘째 음보 ‘부엉부엉 울어야만'이

106)조창환,앞의 논문,8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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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음 2보격으로 읽히는데 문제가 있다.그렇게 되면 종장이 5음보가 되어 시조의 형

식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종장은 ‘나는야/부엉부엉 울어야만/풀어지니/그러지’의

4음보가 되어야 한다.

이처럼 조운 시조에서는 율독에 있어 음량이 음보 단위를 초과하는 현상을 자주

볼 수 있다.자유시의 내재율에 가까운 이러한 작품은 시조의 형식성에 있어서는 다

소 안정적이지 못하지만 의미를 전달하는데 효과적이다.다음은 초장을 3행으로 나

눠 의미에 도움을 주는 예이다.

읽고 자고

읽고 자고

出接만 여겼더니

몰라보는 어린 자식

돌아서며 우는 안해

이 몸이 갇힌 몸임을 새삼스리 느꼈다.

-「面會」전문

초장 3행,중장 2행으로 나눠 6행으로 된 작품이다.이 작품에서 ‘어린 자식'은 세

아들을 가르키는데,당시 장남은 10세 남짓이었고,‘돌아서서 우는 아내'는 3남 1녀

를 거느리고 고생하던 노함풍인 바,조운일가의 딱한 처지가 깔끔하게 압축 형상

화107)되어 있다.초장의 ‘읽고 자고'‘읽고 자고'를 다른 행으로 처리하여 감옥에서

의 하루하루가 똑같은 생활의 반복임을 느끼게 하였다.또한 중장의 ‘몰라보는 어린

자식'‘돌아서며 우는 안해'를 2행으로 나눠 씀으로써 면회소 한쪽에서는 어린 자식

이 어리둥절하며 서있고,또 다른 쪽에서는 안해가 울며 서있는 모습이 보인다.면

회소의 정경을 어느 정도 짐작하게 한다.

다음에도 종장을 3행으로 나눠 효과를 극대화한 작품이다.

107)김기현,앞의 책,10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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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이어도

펴이어도 다 못 펴고

남은 뜻은

故國이 그리워서냐

노상 맘은 감기이고

바듯이 펴인 잎은

갈갈이

이내 찢어만지고.

-「芭蕉」전문

3·2·3의 8행으로 분행 시킨 시조이다.나라에 대한 사랑을 파초가 잎을 펴는 것

에 빗대어 그리고 있다.곽동훈은 꿈과 현실의 차이 또는 보이는 세계와 그에 작용

하는 보이지 않는 세계와의 차이에 대한 인식과 삶의 근원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그로 인해 일어나는 아픔을 함축하고 있는 시조108)라고 하였다.곧고 싱싱하게 마음

껏 펴지 못하는 고국에 대한 사랑의 마음과 펴려고 하면 찢어지고 마는 안타까움을

파초를 통해 표현했다.종장의 둘째 음보는 ‘펴인잎은 갈갈이’의 7음절이다.이것을

나누어 표기하므로 한 음보가 아닌 ‘펴인잎은/갈갈이’의 두 음보라는 착각을 할 수

도 있다.종장의 첫 음보 ‘바듯이’와 ‘펴인잎’을 한 행으로 나열하고 ‘갈갈이’를 따로

한 행으로 처리한 것은 갈갈이 찢어진 상태를 더욱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겠다.

위와 같이 다양한 시행 나누기를 통해서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했음을 볼 수 있다.

108)곽동훈,앞의 논문,앞의 책,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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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시기에 따른 작품의 변모 양상

1.해방 전

해방 전 조운은 일제 식민지시대에서 민족주의를 찾는 작가로 또한 휴머니스트로

서 미적 탐구를 하는 작가였다.그는 영광에서 독서회,고서전람회,문학강연회 등

각종 문화운동을 주도하였다.또한 영광의 정신적 지주로서 민족정신에 바탕한 순수

한 예술가적 기질과 도덕적 용기의 소유자109)였다.근본적으로 조운은 꽃과 새와 민

족을 노래하는 향토시인으로 대부분 인간의 내면이나 일상 속의 애환을 서민의 정

서로 형상화하는 서정적 시인이었다.그는 인간의 내면적 고뇌를 그리는데 주력하였

고 계급의식이나 혁명적 투쟁성을 고무하는 유형은 아니었다.110)심지어 감옥의 갇힌

상황에서도 울분과 고통을 표출하는 작품이 보이지 않는다.다만 가족을 걱정하며

고향하늘의 구름을 떠올리는 인간애가 넘치는 사람이었고,투쟁적으로 작품을 쓰는

시인은 아니었다.다만 식민지상황의 현실을 민족주의적인 자세로 많은 작품에서 얘

기하고 있다.

한번 눕혀노면

옆에 사람 어려워라

돌아도 잘못 눕고

자다 보면

그저 그밤!

파랗게

유리窓에 친서리

반짝이고 있고나.

-「寒夜」전문

109)정종,앞의 논문,130쪽.

110)조창환,「조운론」,『인문논총』 제1집,아주대학교,1990,84~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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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 시조집의 ‘獄中低調'에 묶여있는 시조로 그의 투옥기간 중에 쓴 시조이다.

감옥 좁은 방에 여럿이 모여 웅크리고 자는 모습이 눈에 선하도록 사실적으로 그린

작품이다.일제가 날조한 죄목으로 갇힌 몸이 되었지만,격렬하게 저항하는 분위기

도 원망의 소리도 별로 느껴지지 않는다.파랗게 유리창에 친서리를 보고,‘반짝이고

있고나'라고 적고 있는 것에서 갇힌 몸이지만 절망에 빠지지 않고 희망을 잃지 않음

을 읽을 수 있다.

주름진 어머니 얼굴

매보다 아픈 생각

밤도

낮도 길고

하고도 하한 날에

그래도 이 생각 아니면

어이 보냈을 거나.

-「어머니 얼굴」전문

밤인지 낮인지 모를 끝도 없을 것 같은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있다.그래도 어머니

생각을 하며 견딜 수 있는 화자다.효성 지극한 아들은 어머니에게 감옥에 갇힌 몸

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 매 맞는 것보다 더욱 아프다.조운이 어머니의 주름진 얼

굴을 생각하며 힘든 감옥생활을 견디고 있음을 알 수 있다.여기서도 투쟁정신이나

출감 후 해야 할 어떤 구체적인 계획도 느껴지지 않는다.태어날 때부터 식민지 치

하에서 고생하며 사는 민족의 고통을 뼈저리게 느꼈던 그였다.그랬기에 어쩌면 그

상황에서는 어찌할 수 없음을 알고 고통을 감수하며 해방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고 할 수 있다.

찌는듯 무더운 날이/길기도 무던 길다//고냥 앉은 채로/으긋이 배겨 보자//끝내는/

제가 못 견디어 그만 지고 마누나. -「덥고 긴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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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비친 하늘/다사도 한저이고//고향 하늘은/바라지도 못하느니//오늘은/어이런

구름이/떠 흐르고 있는지. -「故鄕 하늘」

읽고 자고/읽고 자고/出接만 여겼더니//몰라보는 어린 자식/돌아서며 우는 안해//

이 몸이 갇힌 몸임을 새삼스리 느꼈다. -「面會」

앞의 작품들도 모두 옥중에서 쓴 시조들이다.무기력함,덥고 긴 하루하루,갇힌

몸으로 자식과 아내를 만나야 하는 고통,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화자의

안타까움이 나타나 있다.하지만 절망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덥고 긴 날」에서처럼 조운은 으긋이 배겨 내고 있다.그리고「고향 하늘」에서

는 하늘에 흐르는 구름을 그리워하는 보통 농촌사람의 순박한 마음도 볼 수 있다.

눈우에 달이 밝다

가는 대로 가고 싶다

이길로 가고 가면

어디까지 가지는고

먼 말에

개 컹컹 짖고

밤은 도로 깊어져.

-「雪月夜」전문

눈 덮인 달 밝은 밤,고뇌에 찬 화자는 잠이 오지 않는다.할 일이 많음에도 불구

하고 할 수 없는 이 현실에서 벗어나 어디로든 가고 싶다.어디까지든 한없이 가고

싶은 화자는,컹컹 개 짖는 소리에 정신이 돌아온다.헛된 생각과도 같은 부질없는

말인 '먼 말'이라는 글에서 시인의 슬픔이 전해진다.

이처럼 해방 전 조운의 작품에서는 사회의식이나 강한 투쟁정신을 바로 표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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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있다.그의 작품 대부분이 인간애를 바탕으로 한 서정적인 시조이다.「선죽

교」,「水營 울똘목」과 같은 작품에서는 그 당시 두려운 상황에서도 용기 있게

진실을 말하는 시인의 울분과 격렬함이 드러난다.그러나 이러한 울분과 정신적 억

압을 일상적 삶 속에서 서민적인 정서로 표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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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해방 후

해방 후 조운은 영광군 건국준비위원회 부위원장 직을 맡아 지방 유지로서 활동

을 하고자 하였다.그러나 남한에서는 신탁통치에 대한 찬반이 엇갈리고,좌우익 정

치 세력들이 서로 알력다툼을 하였으며 극렬한 사상적 대결 상황 등 현실적인 혼란

이 계속되었다.이러한 혼란을 견디기 힘든 그는 고향을 등지고 가족과 함께 서울로

올라오게 된다.이후 그는 조선프로레타리아문학가동맹에 가입(1948.2)하였고 그해

11월에 중앙집행위원이 되었다.111)이는 이태준의 요청에 의한 것112)이었는데,어느

프로문학단체에서도 조운이 주도적으로 활동한 것으로는 드러나지 않는다.113)하지만

작품의 성향은 달라지기 시작했다.즉 해방 전 그의 작품은 적극적인 사회의식을 담

은 작품이 없지만 해방이 되면서 의식의 변화를 보인다.

萬頃平野

들이 바다도곤 넓어 눈이 모자라

못보겠다,이게 내 땅이지!

東律水 구백 굽이쳐 젖처럼 흐르고

황혼은 밀려오지 않고 땅에서 솟나보다.

南洋에 北支에서들 다들 돌아왔는지.

-「萬頃平野」전문

얼굴

얼굴의 바다

늠실거리는 이 얼굴들

111)김기현,「조운의 생애와 문학」,한국시조학회,1990,107쪽.

112)한춘섭,「찾아낸 조운 시인의 면모」,시조문학,1990.봄호,165~166쪽.참조

113)조창환,앞의 책,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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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도 몰으는 얼굴

허나 모도 미쁜 얼굴

視線이 마조칠때

그만

끼어안고 싶구나

-「얼굴의 바다 -(어느 대회장에서)」전문

해방을 맞이한 조국에서 바라보는 만경평야는 예전 식민지시대의 땅이 아니다.나

의 땅이고 우리 모두의 땅인 것이다.「萬頃平野」는 이러한 감격을 사회의식을 담

아 표현하고 있는 작품이다.역시,같은 의식을 담은 작품으로「얼굴의 바다」가 있

는데 여기서는 더욱 강한 사회의식을 느낄 수 있다.식민시대의 오랜 절망과 방황의

세월을 지나 다시 찾은 조국에서 만난 이들은 모두 반갑고 사랑스런 동지들이다.대

회장에서 만난 동지들과 감격의 포옹을 하는 모습이다.형태적 실험성의 미학에서

조운의 특성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주제의 형상화나 의식의 격렬성에서는 지금까지

의 작품과는 전혀 이질적인 세계114)를 보여주고 있다.진취적이고 민중 의식적으로

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재넘은 달그림자 버언한 새 하늘빛

드문 별처럼 길바닥이 희미하다

발소리 내 발소리에 놀래 저겨딛고 하노나

窓에서 窓에서 새는 꿈이 다 다르렸다.

골목으로 골목으로 인애처럼 흐르는 꿈깰세라

살어름 밟은 발가락이 가려워

허위허위 기어 올라 재마루를 딛고 서니

114)조창환,앞의 책,8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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냅다 쏘는 붉은 햇살 반갑고 저어워라 내가야

이렇듯 훤한 날잡아 이내 돌아오란다.

-「脫黜」전문

「脫黜」도 같은 시기의 작품으로 시대의 조류에 흥분하는 모습을 보인다.앞으로

할 일들에 대한 작가의 조급한 마음과 굳은 결심이 나타나 있다.그리고 표현하고자

하는 주제 의식이 너무 커서 율독에 있어서도 호흡이 빨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또한 둘째 수 종장의 형태가 무너졌음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의미 전달에만 치중

하느라 시조의 형식성을 파괴했음을 뜻한다.그만큼 이 당시 조운은 들뜬 흥분상태

였다고 할 수 있다.새로운 세계를 만드는데 앞장서고자하는 마음의 표출이다.이러

한 그의 의지는「석류」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석류에서의 '알알이 붉은 뜻'은 혁

명을 나타낸다고도 할 수 있는데 민족해방과 더불어 새롭고 강한 조국을 건설하겠

다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시기의 작품은 어두운 과거의 집단적 수난과 고뇌로부터 빠져나와

새로운 세계로 향해가고자 하는 그의 의식이 표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조운은 1948년 1차 월북을 하였으며 50년에 잠깐 서울에 와서 박화성을 만나 북

행을 권유했다115)고 한다.그리고 1951년 최종적으로 월북한 그는 최고인민회의 상

임위원,고전예술극장 연구실장을 지냈으며 박태원과 더불어『조선구전민요집』(54

년)과 『조선창극집』(55년)을 펴냈고,작품으로는「아브로라의 포성」(조선문학

57.11),「평양팔관」(조선문학 58.6)등이 있다.이러한 사실들로 미루어 북에서의

그는 정치적인 면에서나 문학적인 면에서 모두 인정받았음을 알 수 있다.그러나 한

춘섭의 말에 따르면 조운의 북한 생활은 순탄치 않았다고 한다.그의 아들의 종군

순직116)에 따른 보상으로 석방되었지만 50년대에 이태준과 함께 1차 숙청을 당했었

다.또한 석방된 후 그의 예술가적 식견을 어느 정도 발휘117)하다가 재차 구금되어

불행한 말년을 지낸 것 같다118)고 한다.

115)김기현,앞의 책,110쪽.

116)조운의 셋째 아들이 북조선 해군장교가 되어 한국 전쟁시 참전하여 전사하였음.

117)그의 이름이 북한 사회과학원의 조선 문학사 속에 말석이나마 50여 명 중 중요 문인으로 올라가

있다.-권영민,『한국민족문학론 연구』,민음사,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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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흑의 굳은 지각(地殼)을 단방에 깨뜨렸다

광명을 인민에게 길이길이 열어 주고

상기도 《아브로라》의 포성 울려울려 퍼진다.

낡은 것 허는 힘은 새것을 쌓는 힘이니라

오늘의 이 위력을 뽐내는 인민들은

4십년 《아브로라》의 포성 들으면서 싸웠다.

어제는 아세아에 오늘은 아프리카

식민 세력이 나날이 무너진다

이놈들!《아브로라》의 포성 무서워하는 이놈들.

-「《아브로라》의 포성」 부분

두터운 얼음장 밑에 흐르던 샘을 본다

얼음은 터지고 바다는 열렸구나

력사로 더불어 꽃다울 이름이여

나오며 되돌아 보며 김일성 장군!하고 외이다.

-「해방투쟁 박물관 (평양 8관 중)」

즐거운 때도 성이 날 때도 모두다 여기 모입니다.

통일과 사회주의 이룩하는 우리 호흡

선량한 인류의 맥박과 통하기에

원쑤는 이 광장 숨결을 못내 저어합니다.

-「김일성 광장 (평양 8관 중)」

월북 후 작품으로 해방 직후의 작품과는 또 다른 면을 확인할 수 있다.시조가 봉

건시대 ‘양반 문화’라고 배척하는 북한에서,조운 나름의 방법으로 쓴 시조이다.시

조를 쓰기 위해 고심한 흔적이 보인다.

「《아브로라》의 포성」과「평양8관」은 본문이나 소제목에서 보여지 듯 김일

성에 대한 찬양과 사회주의 체제에 동조하는 내용이다.「《아브로라》의 포성」은

6수로 이루어져 있는 연시조로 내용을 보면 평화주의자인 예전 조운의 모습과는 다

118)한춘섭,「조운시조의 우수성」,『시조생활』,1991.여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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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전투적 태세를 고양하고 있다.생래적으로 서정적인 그의 작품과는 많이 다르다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평양8관」119)은 <해방탑>,<해방 투쟁 박물관>,<지하극장>,<전승기념관>,

<공업 및 농업 전람회>,<방직공장>,<김일성광장>,<력사 박물관>의 8개의 소제

목을 가지고 있다.소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작품 역시 김일성에 대한 찬양과 사

회주의 체제에 동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형식은 각각 4행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행은 4음4보격의 율격 구조를 보인다.

시행 1행을 한 장으로 보고 시조의 형식을 따져보면 곧 시조의 형식을 감추기 위한

방법이었음을 알 수 있다.즉,시조의 율격은 그대로 4음 4보격으로 쓰고,초·중·종

3장에 1행을 덧붙여 4장으로 바꾸었다.이는 북한체제에 순응하면서 최대한 시조를

쓰고자 함이라 할 수 있다.이런 점으로 보아 조운은 비록 월북하여 체제 순응적인

작품을 썼지만 시조를 아끼고 사랑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19)조선문학,19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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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결론

현대시조는 신라의 향가에서 유래를 찾는다면 천년을 넘어서고,고려 말로부터 잡

는다면 칠백 년의 역사를 가진 현대시의 한 갈래이다.이렇듯 현재 진행 중인 현대

시조는 시조성과 현대성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즉 현대성을 충족해야 고시조의

빈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존재이유가 되고,현대인의 미의식에 부합할 수 있어 앞으

로 지속적으로 창작될 수 있기 때문이다.또한 시조의 정체성을 확고히 해야 자유시

와의 변별력을 가질 수 있어 존재 의미가 있다.

시조의 이러한 이중적 조건을 수행하기 위해 조운은 그의 산문「병인년과 시조」

에서 "시조와 시조 아닌 것의 구별은 자수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니 많이 연구하

고 많이 시험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처럼 그는 현대시조로 나아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음을 본 연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일제가 남긴 폐해 중의 하나로 식민지적 무의식을 들 수 있다.서구의 새로운 문

물에 많은 지식인들이 경도되어 이전에 우리의 것은 모두 나쁘고 새로운 것은 무엇

이든 좋다는 식민지적 무의식을 말한다.그러나 이러한 의식이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님을 깨닫고 우리의 것을 찾기 시작한 지식인들이 있었고 조운은 그러한 문학가

중의 한 사람이었다.

조운도 초기에는 여타의 지식 문학인들처럼 자유시를 쓰다가 시조로 바꿨는데 이

렇게 하기까지 조운 나름대로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이다.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은 조운의 시조 창작이 ‘시조부흥운동’과 관련해 단순히 우리의 것을 찾자는 차원이

아니었다는 것이다.그는 시조가 전근대의 것이라 해서 새로운 시대에 맞지 않는다

고 보는 것은 대단히 기계적인 것이며 시조가 가지고 있는 형식적 틀이 자유로운

근대적 사유와 맞지 않는다고 볼 그 어떤 이유도 없다고 보았던 것이다.120)

조운이 많은 실험적 시도를 한 데에는 이러한 근대적 사유와 미적 감각에 맞는

시조를 짓기 위한 출발이었다고 할 수 있다.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조운 시조의

내용과 형식을 분석하여 기존 시조와의 변별점을 찾고 미적 특성을 밝히는데 주력

하였다.

120)김재용,식민지적 무의식으로부터의 해방,그 빛나는 성취,조운 시조집,작가,2000,21~22쪽 참

고.



-78-

제 II장의 자연물을 대상으로 한 작품에서는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사

물에 그의 생각을 오롯이 녹여 형상화하고 있다.이러한 일상에서의 서민적인 소재

를 취함은 시조의 체험 및 표현 영역을 확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탁월한 묘사력과 색채적 감각,여백의 미 등을 살펴 볼 수 있다.개성적

시어와 색채대비를 통한 조운의 색채적 감각을 느낄 수 있는 작품으로 「채송화」,

「도라지꽃」,「난초잎」등이 있고,꽃에 자아를 투영시켜 형상화한 작품은 「옥잠

화」,「오랑캐꽃」,「석류」등이 있다.특히 석류는 선명한 이미지와 감각적 형상

화가 당대의 시조들과 구별되는 작품이다.

또한 새를 소재로 민족의 해방과 자유를 寓意적으로 형상화하였다.그 중 「앵

무」는 역설과 비유의 수사법으로 우의적 표현이 뛰어나다.우의성은 고시조에서 많

이 볼 수 있지만 조운 시조에서 나타나는 우의성은 고시조의 관념적 우의성과는 다

르다.

인물을 소재로 한 작품에서는 어머니,아내,자식,벗에 대한 정이 특별하며,동네

아이들 모두를 생각하는 따뜻하고 인정 있는 시인임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장소를 소재로 한 작품은 유적지와 명승지를 돌아보며 쓴 기행시조이

다.역사적 사실들을 지나간 과거의 역사로 회고하지 않고 오늘의 역사로 되살리며

민족,민중을 생각하는 그의 재생적 역사관을 알 수 있었다.

다음 III장은 조운 시조에 나타난 표현기법으로 조운의 현대시조로의 실험정신을

가장 잘 대변해주는 특성이라 할 수 있다.

첫째,가창되던 고시조와는 다르게 의미를 살리기 위한 방편으로 율격의 다양화를

꾀하였다.이는 보다 자연스러운 율격으로 시조의 정형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표현의

폭을 넓히기 위한 것이었다.즉,자연스런 발화에 따라 한 두 음절의 가감을 자유스

럽게 하도록 하였는데,이는 문학성의 구현을 위해 작가 자신이 아름답다고 보는 型

으로 음절수를 맞추도록 한 것이다.창작자로서 개성에 맞는 시조를 짓고 현대적 문

학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조운의 시조 중에 단 한편의 사설시조인 「구룡폭포」는 평시조와 같이 3장

으로 이루어졌으며 중장이 2음보격 연속체로 말을 구슬구슬 엮어 길어진 형태를 보

인다.음보의 중첩과 반복,열거를 통해 시상이 확대되며 힘차고 활발한 리듬감을

느낄 수 있다.자유시에 가장 근접한 형태로 현대 사설시조의 본보기가 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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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이다.

둘째,분행을 통해 시각적 효과를 노린 것으로,시행을 나누는 방법에 있어 기존

형태와는 다른 모습이다.장 구분을 하기위해 약간씩 띄우기 시작한 것은 개화기 시

조부터인데 이러한 분행의 인식이 조금씩 변화를 보여 한 수의 단시조를 최남선,이

병기 등은 3행이나 6행으로 나누어 썼다.그러나 1947년에 발간된 「조운 시조집」

의 단시조에서는 한 수도 3행으로 쓰지 않고 있다.단시조의 짧은 형태에서 고도의

응축된 시상을 전하기 위해서 행간을 이용하기 위한 것이다.즉 시의 이미지나 의미

를 더욱 선명히 드러내고자 형태의 변형을 시도했음을 알 수 있다.이것은 고시조의

단조롭고 구속적인 형태를 극복하여 오늘의 현대시조가 있게 한 조운의 업적이라

할 수 있는데 작품 「고매」에서 이러한 시각적 효과를 잘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 IV장에서는 시기에 따른 작품의 변모 양상을 살펴보았다.

조운은 식민지시대에 민족주의를 찾는 작가로 사회성보다는 인간의 내면적 고뇌

를 그리는데 주력하였고,혁명적이거나 투쟁적인 작품을 쓰는 작가는 아니었다.

그는 진실한 마음을 대상에 투영시켜 미적 감각으로 표현하려 하였고,다만 식민지

상황의 현실을 민족주의적인 자세로 많은 작품에서 얘기하고 있다.그 당시 두려운

상황에서도 용기 있게 진실을 말하는 시인의 울분이 드러나지만 이러한 울분과 정

신적 억압을 일상적 삶 속에서 서민적인 정서로 표출했다.그러나 해방 후에는 지금

까지의 작품과는 다른 세계를 보이기 시작한다.「만경평야」,「얼굴의 바다」등의

작품에서 사회의식과 탈출의식을 담아 그대로 표출하고 있다.

이어 월북 후에는 그때까지 보였던 조운만의 개성이 드러나는 작품이 보이지 않

는다.그나마 작품성을 느낄 수 있는 시조로는「부벽루의 달」,「보통문 손님 전

송」등이 있고「아브로라의 포성」,「평양팔관」등의 북한 체제에 순응하는 내용

의 작품을 썼음을 볼 수 있었다.

「석류」,「구룡폭포」와 같은 명시조를 남기기 시작한 1940년대 후반,완숙의

경지에 오른 조운이 월북 후 자신의 재능을 살리지 못했음을 위의 작품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그러나 시조를 배격하는 김일성 체제에서도 사장시조와 같은 변

형된 형태로 창작 행위를 계속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었다.조운이 1960년대 후반까

지는 생존했다는 주장121)이 설득력을 갖는 만큼 그의 또 다른 작품을 찾는데 주력

121)한춘섭,찾아낸 조운 시인이 면모,시조문학,1990봄호,시조문학사,1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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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할 것이다.자료의 한계로 생길 수 있는 오해의 여지를 없애고,혹시 있을 수

있는 북에서의 그의 名篇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조운은 따뜻한 인간미를 지녔으며,민족 ·민중의식의 시인이

었음을 알았다.또한 현대시조의 개척기에 내용면에서나 형식면에서 독자적인 영역

을 구축했음도 볼 수 있었다.

조운의 일상어로 이루어진 정서와 애환의 평이한 표현은 그의 시조가 유교적 선

비 의식의 관념적인 고시조와는 다른 현대적 시조임을 말해준다.또한 일상에서의

서민적인 소재도 현대시조로의 주제와 제재의 확장임을 확인했다.무엇보다 다양한

형식 실험을 통해 정형의 틀에서 자유로움을 보여준 형식미는 동시대 어느 시인보

다도 탁월하다고 하겠다.

월북 시조 시인이기 때문에 많이 부족했던 조운의 연구가 앞으로 새로운 방법으

로 더 많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북한에서의 또 다른 작품이 밝혀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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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School,HansungUniversity

ModernKoreanverse(sijo)isoneofthebranchesofmodernpoems,boasting

ahistoryofsevenhundredsyearssincethelateGoryeoDynastyorpossibly

tracingbacktoamillennium ifinterpretedtohaveitsoriginsinthe“native

songs”ofSillaDynasty.Likewise,themodernsijo,whichisstilldevelopingto

this day,mustsatisfy both modernity and poetry.Modernity providesthe

groundsonwhichthemodernsijocanreplaceitspredecessorsandpoetrygives

lifetocontinuouscreationsothatitmaybeconsistentwiththeaestheticvalues

ofthemodernpeople.Furthermore,themodernsijoneedstobedifferentiated

freestylepoemstoconsolidateitsidentity.

Tomeetsuchdualqualificationsofthesijo,poetChoWoonnotedonhis

prose,<Byeong-inYearandSijo> that"thedifferencebetweensijoandthe

othersarenotonlythelengthitself,sofurtherstudiesandexperimentsare

needed”.Itcanberealizedthathemadecontinuouseffortstomovetowardsthe

modernsijothroughoutthis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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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ongthevestigesofJapaneseimperialism,'colonialunconsciousness'was

oneofthemostseverevices.During Japan'scolonialruleDuring Japan's

colonialruleofKorea,manyeducatedpeopleweremisledtobeunconsciously

criticaloftheKoreantraditionalcultureanddevelopedasenseofpredilectionfor

theWesternculture.Thereweresomeintellectuals,however,whorealizedthat

suchtrendswerenotdesirableandendeavoredtorestorethetraditionalculture;

ChoWoonwasoneofthem.

Likeotherpoetsoftheepoque,ChoWoonentereduponaliteracycareerby

composingfreestylepoemsandthenchangedhiswritingstyletosijo.The

pointhereisthathiscompositionofsijowasnotonthesamelevelwiththe

"sijorestorationmovement",whichsimplyfocusedonreestablishing thelost

tradition.Rather,heviewedtheformalityofsijoassuitableforincorporating

modernmodesofthoughtdespitethefactthatitoriginatedfrom premodern

ages.

Cho Woon’s experimentalattempts can be regarded as the underlying

foundationtocreateanewform ofsijowhichmeasuresuptomodernideasand

asenseofbeauty.Therefore,thisstudymainlyfocusesonidentifyingtheartistic

traitsanddistinctivepointsofhisworksbyanalyzingitscontentsandforms.

ChoWoon'sliteraryworksinChapterIIfullydepicthisideaandperception

abouttheobjectsofdailylife.Theusageofordinarymaterialsassubjectsfor

sijogreatlywidenedthescopeofexperienceandexpressionthegenre.Hissense

ofcolorwithspecificpoeticlanguageandcolordepictioncanbefeltinhis

literaryworkssuchas<RoseMoss>,<BalloonFlower>,<OrchidLeaves>.His

other works such as <Plantain Lily>,<Violet>,<Pomegranate> portray

reflectionsofhimselfprojectedtotheflower.Particularly,<Pomegranate>canbe

distinguishedfrom othersijosofthesameperiodbyuniquelyclearimagesand

sensibledescriptions.

Healsousedbirdsasamotiftorepresentlibertyandfreedom.Oneofthem,

<Parakeet>,shouldbeespeciallyrecognizedforitsskillfulusageofall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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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oughparadoxandmetaphor.Allegoryinhisworksisdifferentfrom thatof

ancientsijo,whichwasmainlyconceptional.

Inhisworksillustratingpeople,heshowshisspecialaffectionfor hismother,

hiswife,hissonsanddaughters,hisfriendsandaswellasallchildrenaround

him.

Lastly,histravelsijoonscenicandhistoricplacesdepicthistransmigrating

viewonhistorywhichvividlyrecallsittothepeople'smindasahistoryofthe

present.

ChapterIIIisaboutChoWoon'sexpressionistskillswhichwellrepresenthis

experimentalspirittowardsthemodernsijo.

First,unlikethemodernsijowhichwaswrittenaslyricsformusic,hisworks

werediversifiedinversificationinordertoexpressthedelicatedifferencesof

meanings.Theaim wastoexpandthescopeofexpressionwhilenotdestroying

theformalityofthesijo.Thus,headdedordetractedoneortwosyllablesand

wasabletoexpressnaturalarticulation.

Hisonly<saseolsijo>,aform ofsijowithunlimitedlengthinthemiddle

verse,<NineDragonFalls>waswrittenin3chaptersliketheordinarysijo,and

itsmiddlechapterwasmadelongerbycontinuousforms.Poeticsentimentis

expandedbyrepetitionandenumeration,andactiverhythm canbefelt.This

monumentalwork,thesijoclosesttothefreestylepoem,becameafineexample

ofmodern<saseolsijo>.

Second,inordertoachievevisualeffect,ChoWoonsplittedverselines.This

methodwasfirstattemptedattheageofmodernization(1876~1905)byChoi

Nam-seonandLeeByeong-giwhocomposedsijowith3linesor6lines.

However,inChoWoon’scollectionofpoemswhichwaspublishedin1947,nota

singlesijowaswrittenin3lines.Heenvisagedtocreateanewformwithinthe

genre,byusingintervalsbetweenlines,topresentimagesclearly.Thiscouldbe

hismajorcontributiontodevelopmodernsijobyovercomingthesimplicityand

restrictionsofancientsijo,allofwhichiswellportrayedinhiswork,<Kom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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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ly,inthechapterIV,theperiodicchangeofhisworkswasreviewed.

ChoWoonconcentratedonreflectingtheindividual’sdistressratherthansocietal

matters.Duringthecolonialera,hepursuednationalisminhisworksbutdidnot

writerevolutionaryorresistantoeuvres.

Heattemptedtotruthfullyreflecthisheartontheobjectswithakeensense

ofbeauty,andtherealityofthecolonialrulewasreflectedinmanyworks.

Duringthesedarkdays,hisanguishandmentalsuppressionwasexpressed

throughthesensesofordinarypeople.AftertheliberationofKoreain1945,his

literary worldstarted tochange.<Mangyeong Plain> and <SeaofFaces>

expressedsocialconsciousnessandthewillingnesstoescape.

Afterhismoving toNorthKorea,however,hisuniquecharacterstartto

disappearfrom hisworks.Amongthem,<TheMoonofBubyeokru>,<Ordinary

GateFarewell>wereaestheticallynotable,but<TheSoundofFiringinAbrora>

and<EightGatesofPyeongyang>wereoeuvrespassiveandsubmissivetothe

NorthKoreanregime.

ItwasconfirmedthatthematuredChoWoonwhowrotesuchmonumental

piecessuchas<Pomegranate>,<NineDragonFalls> wasnolongerableto

sustain his artistic genius after he decided to move to North Korea.

Nevertheless,evenundertheoppressiveNorthKoreanregimewhichdidnot

supportsijoasaform ofart,heendeavoredtocomposesijointheform of

<Sajangsijo>.Ashewasallegedlyaliveuntilthelate1960s,itisimperative

thathisunrevealedworksbefoundinordertoeliminatethewrongbiaswithin

hislimitedworks,foritisexpectedthereareotherworksthatweremadein

NorthKorea.

Throughthisstudy,itwasrevealedthatChoWoonwasawarm heartedpoet

withastrongconsciousnessforhiscountryandpeople.Furthermore,itwas

foundthatheestablishedhisownareaintheliterarycommunityregardingthe

contentsandformsinthedevelopmentofmodernsijo.

Theungarnishedexpressionsofemotionthatcomprisehisdailywordssign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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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hissijowasdifferentfrom theancientsijowhichencompassesConfucianist,

conceptionalthoughts.He also showed thatordinary,daily materials could

becomesubjectsofpoetry.Aboveall,theliberalandexperimentaltrialswhich

broke fixed formalities were notably outstanding in comparison with other

contemporarypoems.

IhopemanyotherstudiesonChoWoon’ssijo,whichisnotenoughyet,would

beprogressedbynewmethodsintimeto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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